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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와 같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주택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 수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거 서비스에 매겨진 가격을 지불

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주거 서비스는 평생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 가장 고

가의 재화일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 수준조차도 소

비하지 못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으

로 합의된 최소한 주거수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정책

적으로 개입한다.
정부의 주택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주택의 보유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택 소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저

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려고 한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韓國放送通信大學校 ｢KNOU 논총｣ 第80輯(20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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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공공주택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주거 서비스 공급이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2021)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 또는 중립적인 응답이 높으며 가족 계획 시 

우선하는 고려 사항은 주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

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 가격이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양질의 공공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육아 가구에도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주택 정책의 역할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주택 정책의 개

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정책 현황자료는 하성규 외(2024)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공공주택 정책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

리나라 공공주택 제도와 공급 실적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공공주택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맺음말에서는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Ⅱ. 선행 연구 고찰

고길곤 외(2018)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열등재로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

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주로 도심 외곽의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도심 내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형 임대주택이 전세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이 재개발과 주택건설 관련 금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거 욕구

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공급 주

체인 LH의 부채 규모와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
가 정부의 기금에 의존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또 다른 제안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자의 확대가 단순히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 규모와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종권 외(2019)는 자격 요건의 강화를 통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 자원을 최대한 많은 수요자에

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는 있지만 소셜믹스의 관점에서는 퇴거 기준을 완화하여 자연스러운 

계층 혼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 기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을 철폐하고 입주자의 소득 계층에 따라 금융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며 무주

택 계층에게는 주택 자산 소유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수 외(2020)는 입주민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역 편의시설 및 생활 SOC 등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 복지 시설을 공기업과 민간 운영 주체가 함께 공급하고 활용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인

식을 전환할 수 있고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순석 외(2007)는 구 시가지의 체계적인 재생 사업을 통하여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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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도시 지역의 주거 입지 및 주거지 확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궁극적

으로 구 시가지 전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건축,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젊은 계층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혜 외(2023)는 건설비용의 상승, 분양시장 위축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2023년 7월 전국 기

준 주택 인허가 물량 및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사업 중 공공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용

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도시 내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때 양질의 정주 환경 제공이 가능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이주단지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길제 외(2019)는 가구원 수 별 적정한 면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청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입주 가능한 면적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입주 후 가구원 수 변동 시 

공공임대주택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기존 입주

자가 퇴거하고 해당 공가에 새 입주자를 모집하는 재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주

체 별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제제가 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미윤 외(2020)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효과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대기자 명

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들은 현재 대기자 제도에서는 대기 신청 이후 언제 

입주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약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이탈자와 포기자가 증

가하게 되고 이것은 정책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 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훈·성진욱, 2022)에 따르면, 

첫째 출산의 경우 미입주 상태에서 출산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둘째 출산의 경우 입주상태에서 출

산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첫째 출산의 경우 입주 신청 당시 자녀 수에 기반한 배점 

방식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공공주택의 입주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지연될수록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가구의 첫째·
둘째 출산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어 입주의 지연은 추가적인 출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입주 전에 첫째를 출산한 가구가 입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출산을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출산 간격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소영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주거지원 정책 대상자들은 소득 기준이나 제공 면적이 

현실성이 떨어져서 공급을 확대해 봤자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든 제도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전무하고, 입주 자격을 갖더라도 대기

가 길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기존 제 1·2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상의 저출산 대책을 평가

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주거 대책은 정책 커버리지(coverage)가 작다는 문제를 가

지고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임대주택의 경

우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약 5%에 불과하며, 매매가 및 전세가의 증가로 정책 효과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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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전병목 외(2018)에 의하면 신혼부부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43.1%), 공공주택 공급 (24.3%)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주택 공급 시

에도 약 60%는 분양이 가능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 공공임대 공급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인천·경기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방 광역

시는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자가주택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지분형 주택 등 처분 수익 및 손실 공유형 주택공급 확대 재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김지혜 외(2019)의 연구에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장기 공공

임대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같은 임차 형태보다 자가 마련이 용이한 분양전환 공공임대나 공공분

양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일수록, 아동수 2명 이상인 가구보다 1명인 경우가 

이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 시 고려되어야 할 우선 순위로는 아동 수, 소득 규모, 
자산, 혼인 기간 순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육에 필요한 주거 요소를 반영한 면

적 확대와 공급 평형 다양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박진백·권건오(2023)는 우리나라 저출산 심화 원인이 주택가격 상승, 사교육비 상승 등이라고 보

고 단기적인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둘째 자녀 출산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

안하였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과 추가 청약 가점부여 등을 

통해 주택의 공급 확대 및 취득 기회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별 공급 물량 확대 및 

주택 면적 상향 등을 제안하였다.
전병목 외(2018)의 연구는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

고 공급 시 가구의 구성, 출산과 양육까지 가능한 다양한 면적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 다른 주택, 다른 주택 규모로 자유로

운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철희 외(2023)는 현재 주거지원 공급량은 전체 수요량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급

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자녀 수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확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혼

부부의 기간 기준을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보다 유자녀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혜 외(2019)는 주거지원 정책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양육에 필요한 주거 요

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주택금융 지원제도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금

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 제

공 강화 방안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

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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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주택 정책 현황

1. 공공주택의 유형 및 공급 실적

가. 공공주택의 유형

공공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정과 공공주택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서「공공주택 특별

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 공사, 국가철도 

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주택건설 사업자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영구 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

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 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

대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

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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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나. 공공주택의 공급 실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약 8만 9천 호이고 공공임대주택은 68만 4천 호

이다. 이 기간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세임대주택의 비율이 24.5%
로 가장 높고,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이 13.4%, 행복주택의 비율이 12.5%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매년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였으며  2018년

에 약 18만 호를 건설하여 가장 많은 공급량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어 2022
년에는 약 8먄 2천 5백 호를 공급하였다.

[표 1]이 1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년도의 공공주택의 공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공공분양주택 1.9만호 1.4만호 1.7만호 2.1만호 1.8만호 8.9만호

공공임대주택 14.8만호 13.9만호 15.3만호 12.3만호 12.1만호 68만호

  합계 16.7만호 15.4만호 16.8만호 14.4만호 13.9만호 77만호

주) 준공기준, 매입·전세임대는 계약기준

2022년 기준으로 임대유형 별 재고 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현

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862,847호이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약 60만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32.2%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

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로서 전체 임대주택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1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세 번째이고, 분양 전환되는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 재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7 -

유형 호수 비율

영구임대 220,711 11.8%

  50년 임대 112,834 6.1%

  국민임대 600,404 32.2%

  10년 임대 176,422 9.5%

5년 임대  28,051 1.5%

  사원임대   7,078 0.4%

  장기전세  38,371 2.1%

  기존주택 전세임대 309,328 16.6%

  행복주택 142,807 7.7%

  기존주택 매입임대 207,624 11.1%

  통합공공임대  19,217 1.0%

 전체 1,862,847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따르면 2023년 - 2027년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
만 호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7년까

지 5년간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나눔

형 50%(25만 호), 선택형 20%(10만 호), 일반형 30%(15만 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주거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식을 

보완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표 3]는 각 년도별 공급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수도권 5.2만호 6.0만호 7.0만호 7.4만호 10.0만호 35.6만호

비수도권 2.4만호 3.0만호 3.0만호 3.0만호 3.0만호 14.4만호

합계 7.6만호 9.0만호 10.0만호 10.4만호 13.0만호 50.0만호

자료 : 국토교통부(2024),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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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 운영 정책 현황

가. 공공분양주택 정책

공공분양주택은 브랜드 ‘뉴홈’ 유형을 세분화하여 수요 맞춤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요자의 자산과 소득 여건에 따라 주거선택권을 확대

하기 위하여 공급 유형을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임대 후 분양), 일반형 등 3가지로 분류하였

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

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하

되 공공주택 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표 4]는 각 유형별 특징과 수요 밎춤 공급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
시세 70% 이하 수준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최저 1.9% 저리대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최저 1.9% 저리대출

시세 80% 수준 분양
최저 2%대 저리대출

수요 
맞 춤

일반공급  20%  10%   30%

청년   15%  15% -

신혼부부   15%  10% 10%

신생아   35%  30% 20%

다자녀 -  10% 10%

생애최초   15%  10% 15%

기관추천 -  10% 10%

노부모 -   5% 5%

자료 : 뉴홈 홈페이지(뉴홈/main.do)

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

존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총 7개 유형으로 공급된다. 각 유형별 특징은 

[표 5]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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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영구임대 40㎡ 이하 50년 이상/영구 시중 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 60㎡ 이하 30년 이상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60㎡ 이하 최대 6년-20년1)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통합공공임대주택 85㎡ 이하 30년 시중 시세의 35-90% 수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85㎡ 이하 5년, 10년2) 시중 시세의 90% 수준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85㎡ 이하 최장 8년-20년 이상4) 시중 시세의 30-90% 범위 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85㎡ 이하 최장 30년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0-2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한눈에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

1) 대학생·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등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2) 의무임대기간

3) 분양전환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의 2분의 1,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4) 든든전세주택 최장 8년, 청년 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신생아 부부 매입임대 Ⅱ 최장 10년, 일반, 보

호종료 아동,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고령자 매입임대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 자격

가) 영구임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가구원 수 1명 90%, 2명 8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또는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 1명 90%, 2명 80%) 이
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자

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

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

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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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규모 별로 입주 자격이 상이하다. 먼저 전용 50㎡ 미만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

람과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50㎡–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주택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

진다.
마지막으로 전용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

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 행복 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인 사

람들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

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2세 미만

의 자녀 양육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텍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텍은 지역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진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원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마자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있

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단서 조항으로 세대주

일 것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가 되지 아니였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 기존주택 매입주택

기존주택 매입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에 대해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에는 생계 · 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

되고 2순위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전년도 도시 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3순위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

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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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시 입주 자격에 대해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에는 생뎨 ·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2순위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포함된다.

3)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공급 가능한 면적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면적을 

차등화하고 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단위주택 당 평균 공급면적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은 60㎡ 수준, 영구임대주택은 45㎡ 수준,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

양주택은 75㎡-8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호당 평균 전용

면적은 영구임대 28.0㎡, 국민임대 43.7㎡, 행복주택 28.7㎡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5㎡까지 공급할 수 있음에도 2021년 처음 공급된 물량은 전용면적 

18㎡-56㎡로 기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없었다. [표 6]는 세대원 수에 따른 유형별 공급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영구/국민/행복   통합공공임대

1인   35㎡ 이하 40㎡ 이하

2인   44㎡ 이하 60㎡ 이하

3인   50㎡ 이하 80㎡ 이하

  4인 이상   50㎡ 초과  제한없음

주) 전용면적임.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 수가 1-2인이라도 50㎡까지 공급 가능함.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한눈에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현황

가)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

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공공 분양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하며 법정 기

준보다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고, 지상 공간의 공원화, 통학길 특화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

부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내에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급 대상은 신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 주택 세대 구성원과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이 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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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이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이상인 경우 20% 가산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신혼부부의 실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형의 경우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주택 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에

서 최대 50%를 정산하되, 정산 시점에 장기 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

고 임대형의 경우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신혼부부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으로서 입주 대

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I, II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의 입주 대

상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족이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의 입주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세대이다.
이 형태의 임대주택에는 입주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자녀

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이 되고 2순위에는 자녀

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된다. 그리고 3순위에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6세 이

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된다.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

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며 신혼부부 전세 임대 Ⅰ형과 Ⅱ형이 있다.
신혼부부 Ⅰ형의 입주 대상자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

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신혼부부 Ⅱ형의 입주 대상자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

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즉 I형과 II형의 차이는 입주 자격에 있어서 

소득 수준의 차이이다.

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중점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주거지원 대상자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

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시세의 70%-7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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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이 정책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용 85㎡ 이하 분양․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혼인 7
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청약통장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

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이 제

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치 기준 상당 금액을 납입하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이거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혼인 기간 중 자녀

가 있는 경우 1순위, 그 외 2순위로 하며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지역, 미성년 자녀의 수, 추첨의 

순으로 선정한다.

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

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인 

자 및 세대주·세대원 전부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4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대출 기간에 따라 책정되며 연 

1.85% - 연2.7%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 액 3.61억 원 이하인 자 및 세대주·세대원 전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인 주택(주
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보증금에 따라 책정되며 연1.2% - 연2.1%이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2년씩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며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

다.

Ⅳ.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방안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 규모의 공급만으로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

다고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불리한 입지 선정과 협소한 단위세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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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적의 협소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건설되거나 정비되는 주택의 면적 수준을 현재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급된 공

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면적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면적이 각각 45㎡, 60㎡, 
60㎡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평균 면적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면적의 50% 수준, 국

민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면적은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수

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가구원의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라 주택 내의 특별한 설비,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 안전설비 설치, 자녀 계획 및 출산에 대비한 공간구

성 및 평면구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취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

할에 중점을 두고 공공주택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공분양제도는 국가의 재정이 투

입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민간 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을 받게 되는 가구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공공주택 정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간

의 역량을 활용하여 공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최저 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은 현행의 모기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하고 공공 분양주택의 정책

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적 형태로써 소유권 중 처분권을 제한하는 환

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정책은 양호한 입지 조건

의 공공분양 물량을 일정 시세 이하로 재매입 및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도심 

거주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

택의 공급은 건설, 매입, 임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목표량을 달성하는 방식이었으며 주택의 공급은 대부

분 LH공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1년까지의 영구임

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주택은 LH가 80%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담당하

였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

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사업 승인 전체로 확대하여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

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의무를 강화하고 그 외 지방 도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

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은 공공주택 사업자 이외에도 주택 사업자,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원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를 위

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주택저축 상품 출시, 기업에서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서 기업의 매출 일부를 주택 보조비 또는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주택 기금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재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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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확대하여 주택사업 승인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

함으로써 사업 승인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방안

은 지역 내 주택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공

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거지원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보편적 주거복지

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 시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생활 SOC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지

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주거 약자 계층에게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주택 입주 시에도 필요에 따라 금융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극복

을 위해 2023년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수립한 바 있고 2024년 6월 ‘저출생 극

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면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더 넓은 공공임

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자녀 출

생을 염두에 두어 면적을 36㎡로 공급하였으나 행복주택의 실제 공급면적은 평균 28㎡ 정도로 여

전히 협소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육아 가구, 출산(예정) 가구의 경우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협소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던 신혼부부, 육아가구에 있어서 임신, 
출산(예정)의 경우 보다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한 소

득 수준을 초과하거나 면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적당한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육아 가구에게 주거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신혼부부의 이사 이유는 주택의 물리적 수준 향상을 제외하고 직주

근접 ‧ 직장 변동,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 가구의 일과 육아 

병행을 고려한 주거지원 및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 가구의 주거

지원 및 양육 환경 조성으로는 육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의 신규 공급 시 육아 지원을 위한 생활 기본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기

존의 공공주택지구의 유휴 커뮤니티 공간이나 상업시설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 나눔터와 같은 정

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정과 공공주택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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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847호인데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주택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가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

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대로 공

공주택이 공급되어라도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주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적의 협소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신규로 건설되거나 정비되는 주택의 면적 수준을 현재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

공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취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중점

을 두고 공공주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은 현행의 모기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적 형태로써 소유권 중 처분권을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외 지방 도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

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를 위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주택저축 상품 

출시, 기업에서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매출 일부를 주택 보조비 또는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주택 기금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임

대주택 입주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주거 약자 계층에게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민간의 주택 입주 시에도 필요에 따라 금융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

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면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육아 가구의 주거지원 및 양육 환경 조성으로 육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의 신규 공급 시 육아 지원을 위한 생

활 기본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기존의 공공주택 지구의 유휴 커뮤니티 공간이나 상업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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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뉴스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 회피 

현상과 뉴스에 대한 불신은 오늘날 언론 산업이 수용자들의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한다. 
갤럽(Gallup)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만이 뉴스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믿고 

있으며, 40%에 달하는 사람들은 뉴스의 공정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NMA, 2024). 국내

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났는데, 2023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 결과에 따르

면, 국내 뉴스 이용이 매체 유형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TV와 같은 전통매체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이용도 70% 이하로 하락했으며, 더 나아가 뉴스 및 시사 정보 전반에 대

한 신뢰가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 대한 회피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즉 뉴스 회피자는 뉴스 

비회피자와 비교해 평소 뉴스 이용과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trust)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 오세욱, 2024, 10쪽). 특히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공

급원이 증가하면서 어떤 정보를 믿고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뉴스 신뢰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韓國放送通信大學校 ｢KNOU 논총｣ 第80輯(2025. 8.).
KNOU JOURNAL vo l .  80 .  pp .  19-39



韓國放送通信大學校 ｢KNOU 논총｣ (2025. 8.)

- 20 -

는데, 인터넷 포털이 추천하는 뉴스와 시사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비해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이러한 현상은 언론 매체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증가와 함께 뉴스 대부분을 불신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뉴스를 이용하거나 어떤 뉴

스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뉴스 신뢰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제까지 뉴스 신뢰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 매체 신뢰와 신뢰성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강길홍·이민규, 2015; 오현경, 2022; 우형진, 2021; Fawzi, Steindl, 
Obermaier, Prochazka, Arlt, Blöbaum & Ziegele, 2021; Kalogeropoulos, Toff, & Fletcher, 2024), 뉴스 

매체의 이용과 신뢰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도 많았으나(김연종, 안정임, 2019; 박노일, 정지연, 
장정헌, 2017; 성동규, 박상호, 2005; 신태범, 권상희, 2013; 장윤재, 김미라, 2020; 정영주, 황현서, 
김연주, 한규섭, 2024; Lu & Andrews, 2006; Mehrahi, Hassen, & Shahkat Ali, 2009), 뉴스 접근 플랫

폼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 인식 정도와 실제 이용하는 뉴스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미디어 유형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언론 신뢰 또는 신뢰

성에 대한 한 개 또는 너무 일반적인 지표들에 의존해 연구하거나, 미디어 신뢰에 대한 공통된 개

념 정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Engelke, Hase, & Wintterlin, 2019; Fischer, 2016). 또한 기존의 언론 

또는 뉴스 미디어 신뢰(trust)에 관한 연구들은 연관된 개념인 신뢰성(credibility)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 제시가 미흡하였다. 언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디어 신뢰성(media credibility),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s), 언론의 품질 인식

(journalistic quality perceptions)과 같은 연관된 개념들에 천착했지만, 미디어 신뢰를 혼용해 사용하

거나 미디어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물론 언론 매체에서 신뢰(trust)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로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신뢰란 과거의 경험과 긍정적인 기대감들에 근거해 믿는 사람(trustor)이 신뢰할 대

상(trustee)에 대해 기꺼이 취약할 용의가 있으며, 신뢰할 대상에 의존하여 능동적인 결정을 내리거

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갭을 신뢰가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Grosser, 2016; Mayer, Davis, 
& Schoorman, 1995; Vanacker & Belmas, 2009). 언론 매체의 신뢰와 관련해 근거를 두는 기대감과 

과거의 경험들은 미디어의 규범적이고, 민주적인 기능을 지칭하며, 언론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언

급하는 것이다. 신뢰란 또한 미지의 미래를 향한 것이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들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증명할 수 없을 때나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사회적 복잡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이다(Fawzi et al., 2021, p. 156; Luhmann, 2017). 이에 반해 미디어

의 신뢰성(credibility)은 “수용자에게 전달된 내용 또는 메시지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로 정의될 수 

있는데(강길홍, 이민규, 2015). 여기서 신뢰성이란 대체로 신뢰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

며, 미디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언론 매체에서 뉴스 신뢰(News Trust)
는 언론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따라 만족할 만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근거

해 뉴스 및 시사 정보를 포함해 미디어 대상들(objects)에 취약하기 쉬운 것이라 본다면, 뉴스이용

자들의 언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평가도 뉴스 콘텐츠 신뢰(trust)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신뢰 형성은 단순히 뉴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뉴스 소비 

플랫폼과 패턴에 따라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용자의 뉴스 이용 관습과 

선호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소은, 오현경, 2021), 이 역시도 언론의 역할에 대한 

뉴스이용자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이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요 사회문제를 의제로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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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용자들과 언론사가 오보나 낚시성 기사를 배포한다든지, 편파적 기사나 광고성 기사, 허위 조

작 정보를 제공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뉴스이용자들은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정확성, 영

향력과 같은 언론 전반에 대한 가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언론 전반에 대한 뉴스이용자의 인식은 뉴스 접근 플랫폼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인식은 뉴스 신뢰(trust)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수용자의 

언론 인식이 플랫폼별 뉴스이용자 신뢰 사이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이 연구는 국내 주요 뉴스 매체로서 영향력이 여전히 큰 TV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포털 뉴스만을 이용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언론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 신뢰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뉴스매체 신뢰와 뉴스 신뢰성

매체 신뢰(media trust) 또는 뉴스 신뢰성(news credibility)에 관한 연구는 언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았던 연구 주제이다(김연종, 안정임, 2019). 광범위한 신뢰(trust)의 개념을 먼저 문헌 고

찰을 통해 살펴보면, 이제까지 뉴스매체 신뢰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명료성이 부족했으며, 더욱이 

뉴스 신뢰의 원인과 결과들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다. 신뢰의 개념은 다양

한 층위 및 요소들로 구성되어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에도 미디어 신뢰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인식론적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오현경, 2022, 102쪽). 
파우지 외 동료들은(Fawzi et al., 2021) 포괄적인 문헌 고찰을 토대로, 매체 신뢰성이나 적대적 

매체 지각과 같은 개념들을 분류함으로써 명료하게 뉴스 매체 신뢰(trust)에 관한 틀(framework)을 

만들었으며, 뉴스 신뢰의 원인 및 결과를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구분해 뉴스 매체 신뢰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뉴스 매체에서 신뢰란 미디어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규범과 가

치에 따라 개인 또는 전체를 위해 만족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 인식에 근거해 매체 대상들에 

기꺼이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Fawzi et al., 2021, p.156).
한편, 뉴스 연구에서 신뢰성(credibility)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

되었다. 신뢰의 구성요소 또는 하위 차원을 지칭하는 용어들로는 언론 신뢰(media trust), 공신력/신
뢰성(credibility), 정보원 공신력/신뢰성(source credibility), 지각된 공신력/신뢰성(perceived 
credibility), 지각된 진실성(perceived truthfulness) 등이 있다. 학자들은 신뢰의 대상이 갖는 속성에 

주목해서 진실성(trustfulness, trustworthiness)을 기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전문성과는 구별하여 사

용했는데(오현경, 2022), 뉴스 매체에서 신뢰성은 커뮤니케이터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메시지 

수용자가 내리는 판단이며(O'Keefe, 1990), 신뢰할 정보란 믿을만한 정보를 지칭한다(Fogg et al., 
2001). 그것은 정보 조각이 진실하다는 개인의 인식에 토대를 둔다(Eisend, 2006). 양성관과 양성운

(2003)은 뉴스 신뢰성의 개념을 수용자 신뢰성, 메시지 신뢰성, 정보원 신뢰성 등으로 다양하게 개

념화하고 그중 정보원 신뢰성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개별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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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현재, 신뢰성은 주로 신뢰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매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

가에 관한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자면, 특정한 주어진 시간대에 인지된 정보의 정확성과 같이 구

체적인 뉴스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미래를 향해 맞춰진 것이 아니다(Engelke et al, 
2019; Prochazka & Schweiger, 2019; van Dalen, 2019). 장정헌, 하주용과 김선호(2014)의 연구에서도 

매체 신뢰성이란 수용자에게 전달된 메시지나 내용이 얼마만큼 믿을만한지로 정의하였다. 뉴스의 

신뢰성은 또한 크게 전문성(expertness)과 진실성(trustworthiness)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공

정성, 균형성, 객관성, 시의성, 불편부당성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도 있다(우형

진, 2021). 
이상의 다양한 연구들은 매체 신뢰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확장해서 사용하였지만, 그러한 조사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매체 신뢰에 대한 합의된 측정 도구 또는 조작적 정의가 

부재하다(Engelke et al., 2019; Fischer, 2016, 2018). 둘째, 매체 신뢰가 일반화된 뉴스 미디어 신뢰

를 언급하는 것인지, 다른 유형의 매체에 대한 신뢰인지, 구체적인 뉴스 언론사나 보도된 뉴스에 

대한 신뢰성 혹은 언론인들에 대한 신뢰성인지 다양성이 매우 크다. 셋째, ‘신뢰’가 매체를 기관이

나 조직으로서 언급하는 것인지, 이런 기관이나 조직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인지, 혹은 

다양한 매체가 보도한 뉴스에 관한 것인지 가변성(variability)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다양

한 매체가 보도한 뉴스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또한 뉴스 전 범위에 관해 종합적이고, 정확

하며, 공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신뢰 문항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넷째, 뉴스 기사

들 주제에 따라 신뢰가 얼마나 다른지를 깊이 조사한 연구들은 매우 극소수이다. 다섯째, 실제로 

매체 내용에 대한 신뢰와 언론인들, 언론사들 혹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 더 큰 제도적 차원이나 

일반적 차원에서의 신뢰를 연계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Stromback et al., 2020, p. 144). 이
처럼 뉴스 매체 신뢰에 대한 개념은 포괄적이기도 하고, 다소 명료함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일반

화된 언론 매체의 신뢰를 언급하는 수용자조사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신뢰(trust)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 매체 신뢰와 신뢰성에 대한 개념화 작

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한국 언론수용자조사 연구에서도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와 신뢰성 개념

이 혼용되어 조사되었다. 언론에 대한 신뢰(trust)는 “특정 언론사의 기능에 대해 만족할 것을 기대

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영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자의 의

향”(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8, p. 5)이며, 일반적인 신뢰와 구체적인 신뢰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일반화된 신뢰 양식은 사람들이 뉴스매체에 갖고 있는 제도적인 

신뢰 또는 언론 전체에 대해 갖는 신뢰이며, 구체적인 양식의 신뢰란 특정한 매체 대상에 사람들

이 갖는 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매체 신뢰는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상은 개인들이거나 집단들이 될 수 있고, 대인 간 혹은 사회적인 신뢰를 지

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적인 신뢰 양식으로서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를 다룬다. 예

를 들어서 사람들이 공적 제도(기관)로서 언론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것이다. 그와 같이 신뢰는 언론인이나 신문사, 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뉴스 

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긍정

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매체별로 어떠하며,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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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신뢰와 뉴스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

뉴스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뉴스매체의 특성, 언론인의 역할, 
뉴스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뉴스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영주, 황현서, 김연주, 그리고 한규섭(2024)은 이용자의 연령과 교육 수준, 
정치 성향 등이 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전나진(2023)은 정치적 관심도 또한 

뉴스 신뢰를 조절하는 것을 시사했다. 뉴스 자체에 대한 평가로는 뉴스 가치와 이슈의 중요성 등

이 뉴스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김봉덕, 2018). 
특히 뉴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뉴스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된다. 뉴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보 제공,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의제 설정, 
정부 및 기업 감시, 사회적 약자 대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공론장의 형성과 사회적 책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에 속한다. 칼로게로폴로스, 토프, 그리고 플레쳐

(Kalogeropoulos, Toff, & Fletcher, 2024)는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뉴스 신뢰도

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코링과 매튜(Kohring & Matthes, 2007)는 뉴스 신뢰가 

주제 선택의 공정성, 사실 선택의 객관성, 보도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인의 평가 능력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뉴스가 수행하는 기능은 뉴스 신뢰 형성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뉴스이용자가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신뢰 수준이 결정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뉴스 신뢰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개별적인 요인의 분석을 넘어, 뉴스의 공적 

기능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언론 신뢰도 조사 및 연구를 살펴보면 언론의 역할 및 윤리적 지향점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연구마다 논의의 방향성이 다르며, 또 다른 특징은 수용자 지각

(audience perception)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언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

정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지각된 영역을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므로 ‘지각된

(perceived) 신뢰도’라는 개념이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현경, 2022, 105-106쪽). 지각된 

신뢰도 측정이란 TV와 인터넷과 같은 뉴스매체가 언론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한 수용자의 평가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뉴스매체 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 메시지

나 정보원의 특성보다 수용자의 지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신뢰도가 매체의 객관적 속성이 아

니라 수용자에 의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임을 강조한다(오정호, 2021; Li & Zhang, 2018; Tsfati & 
Ariely, 2014). 이러한 측면에서 뉴스매체 신뢰도의 결정요인으로 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지각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매체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News Credibility Scale) 항목들은 자신이 가장 친숙한 일

간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응답자들이 뉴스가 공정한지, 편견이 있는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지역사회의 안녕에 관한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믿을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Gaziano & McGrath, 1986). 키우시스(Kiousis, 2001)도 가지아노와 맥그래스

(Gaziano & McGrath, 1986)의 뉴스 신뢰성 척도 항목을 사용해 신문,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온라인 

뉴스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외국의 선행 연구를 통해 언론 매체의 저

널리즘적 전문성과 관련된 5가지 항목(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독립성, 영향력)에 뉴스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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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더해서 신뢰성의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다(박정의, 2001).
한편, 뉴스는 정보 제공, 의견 형성, 공공 감시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부

정적인 역기능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오보(misinformation)와 가짜뉴스(fake news)의 확산은 뉴스

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낚시성 기사(click bait)와 어뷰징 기사(content abuse)는 독자의 관

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표현과 반복적인 기사 재생산을 유도하여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 또한, 
편파적 보도(biased reporting)는 특정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따라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그로 

인해 뉴스이용자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뉴스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학계에서

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

다. 
정영주 외(2024)는 정부의 뉴스 개입으로 인한 편파성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하였으며, 김관규와 김진원(2010)은 신문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신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칼슨과 알베르그(Karlsen & 
Aalberg, 2023)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은 뉴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반데르미어, 햄리어스 그리고 오메(Van Der Meer, Hameleers, 
& Ohme, 2023)는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고가 오히려 사실 기반 뉴스의 신뢰도까지 낮추는 부정적 

파급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국 뉴스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단

순히 개별 기사나 매체의 문제를 넘어, 뉴스 신뢰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신뢰도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어떻게 뉴스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언론수용자 조사(2023)에서도 언론에 대하여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영향력, 독립성 등

을 신뢰성의 척도로 삼아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질문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구체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함께 조사했는데, 우

리나라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보 제공,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의제 제시, 비판 및 감시, 사회적 약자 대변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뉴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오보, 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편파적 기사, 광고성 기사, 이기주의적 기사, 받아쓰기식 기사, 가
짜뉴스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인식은 뉴스 매체가 공정

한지, 전문적인지, 정확하고, 독립적인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수용자의 언론 일

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요인들이 뉴스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뉴스 

신뢰에 있어 긍정적 요소가 더 중요한지, 부정적 요소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의 정보제공, 감시 기능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신뢰를 형

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짜뉴스, 편향성, 선정적 보도 등의 부정적 요소가 신뢰 저

하의 핵심 원인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신뢰 형성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며, 뉴스 소비자가 신뢰를 평가할 때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어떠한 지각된 신뢰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명확히 규명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뉴스이용자가 인지한 뉴스의 기능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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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매체 이용 플랫폼과 뉴스 신뢰성

기존의 뉴스매체 신뢰 연구는 사람들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유형의 미

디어를 신뢰하거나 확신하는지 질문하면서 일반적인 차원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매체별 신뢰

(media trust)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조사해 왔다. 갤럽 미디어 조사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데, 여기서 신뢰(trust)란 신문, TV와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가 뉴스를 보도할 때 완전하고, 정확하

며,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Jones, 2018), 미디어 

플랫폼 유형에 관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와 같이 구체적인 미

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를 조사하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많은 뉴스 미디어 조

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공통적인데, ‘언론’ 일반이나 텔레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

를 질문한다. 
뉴스이용자의 매체별 신뢰 연구는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매체 사이의 차이점들과 같은 

매체 효과에 관한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뉴스매체로서 인터넷 매체의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Newhagen & Nass, 1989). 플라나긴과 메츠거(Flanagin & Metzger, 2000)는 인터

넷 정보가 텔레비전 정보만큼 신뢰할 수 있으나 정보 유형에 따라 신뢰성은 매체(뉴스 플랫폼) 채
널별로 다양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키우시스(Kiousis, 2001) 또한 매체 타입이 뉴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했다. 메라히 등(Mehrahi et al., 2009)도 인터넷과 텔레비전 뉴스매체의 신뢰성을 

모두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 텔레비전이 인터넷보다 뉴스 전달에 더 신뢰할 만한 매체로 나타났

고, 미디어 이용이 인터넷과 텔레비전 신뢰성 인식과 정적이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냈다.
하승태와 이정교(2011)는 지상파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케이블TV, DMB 등 6개의 미디

어별 이용량과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뉴스 이용량과 신뢰성 간 상관관계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

어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경성콘텐츠 이용이 많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

히 인터넷 포털 뉴스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에서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박노일 외, 2017), 대학생들의 인터넷 매체의 신뢰성 연구에서도 정

보탐색을 위해 포털 뉴스를 이용했을 경우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연종, 안정임, 2019). 장윤재와 김미라(2020)의 연구에서도 뉴미디어(SNS와 메신저 포함)의 뉴스 이

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매체에 대한 신뢰는 늘어났으며, 동시에 전통매체(신문, TV)에 대한 신뢰성

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변화로 뉴스이용자들이 뉴스 정보를 취득

하고, 소비하는 뉴스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신뢰성은 감소하고 인터넷 뉴

스 매체의 신뢰성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김연종, 안정임, 2019; 신태범, 권상희, 2013; 장윤

재, 김미라, 2020; Eveland & Dylko, 2007; Kaye & Johnson, 2006).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뉴스 이용 플랫폼마다 언론 매체로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공정

성이나 정확성 같은 언론에 대한 전문성 항목을 수용자들이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뉴스 이용 플랫폼별 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뉴스매체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뉴스 이용 플랫폼(TV와 인터넷)에 따라 뉴스의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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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3년 10월에 진행한 

<언론수용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론수용자조사>는 대한민국 내 미

디어 이용 실태와 언론에 대한 인식 조사로 미디어별 이용 행태, 언론 및 뉴스 인식, 신뢰도 경험

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해당 데이터는 층화 2단 추출법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

인 남녀 5000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 플랫폼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대표 플

랫폼으로써 TV와 인터넷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독립된 두 그룹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TV 뉴스만

을 이용하는 표본과 인터넷 뉴스만을 이용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 수준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통

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선행하였으며, 등분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Welch’s t-test 결과를 참조하였다.
각 집단(TV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별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뉴스 신뢰, 독립변

수는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뉴스 부정적 기능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는 비표

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 회귀계수(β), t값, p값을 제시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R²)
과 수정된 설명력(Adjusted R²) 또한 보고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독

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하였다. VIF가 10 이하로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Z-test를 실시하였다(Paternoster et al., 1998). Z값은 각 집단의 

표준화 회귀계수(β) 차이를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하였

다.   과   는 각각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과 는 각 집단의 

표준오차이다. 산출된 Z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1). 

                         (1)   

2. 측정변인

가. 인지된 긍정적 기능

인지된 긍정적 기능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제공,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의제 제시, 비판 및 감시, 사회적 약자 대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잘하지 못한다’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로 구성된 5점 척도



TV와 인터넷 뉴스의 이용 정도와 언론 신뢰도의 상관성

- 27 -

로 측정되었다. 

나. 인지된 부정적 기능

인지된 부정적 평가는 뉴스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보, 낚시성 기

사, 어뷰징 기사, 편파적 기사, 광고성 기사, 이기주의적 기사, 받아쓰기식 기사,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도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
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 뉴스 신뢰

뉴스 신뢰는 뉴스 및 시사 정보 신뢰도에 관한 내용으로 뉴스 및 시사 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 

평가와 응답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 두 가지를 질문하였다. 모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신뢰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 플

랫폼 (TV와 인터넷) 두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실제 이용하는 뉴스 및 시

사 정보는 각 그룹이 이용하는 TV,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뜻한다.

라. 이용 플랫폼

이용 플랫폼은 지난 1주일 동안 TV 또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TV 뉴스이용자 그룹과 인터넷 뉴스 이용자 그룹을 분리하기 위해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모두 

이용하는 표본은 제외되었으며 이외 잡지, 종이신문, 라디오 등 타 기기 및 플랫폼도 제외하였다. 
TV 이용자 그룹의 경우 TV에서 제공하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했으며, 인터넷의 경우 모바일 또는 컴퓨터 중 하나의 기기라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터넷 이용자로 분류되었다. 인터넷 이용의 경우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 메신저, 
SNS, 온라인 동영상, 팟캐스트 등을 통한 뉴스 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총 1,342명으로, TV 뉴스이용자와 인터넷 뉴스이용자가 각각 671명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 참고). 연령별로는 TV 뉴스이용자의 경우 60대(276명)와 50대(150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20대(209명)와 30대(175명)에서 두드러졌다. 성

별 분포를 살펴보면, TV 뉴스이용자는 남성 299명, 여성 37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뉴스 이용

자는 남성 325명, 여성 346명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TV 뉴스이용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66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 재학/졸업(19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터

넷 뉴스 이용자는 대학 재학/졸업(494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167명)
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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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뉴스이용자의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타당

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의 내부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요인 회전 방식으로는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

해 Kaiser-Meyer-Olkin(KMO)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0.912로 나

타나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² 
= 10836.367,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데이터가 요인 분석을 위한 다변량 정규

성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표 2> 참고).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과 긍정적 기능 요인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

산의 58.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고유값(Eigenvalue)은 부정적 기능 요인이 4.595
(분산 설명력: 30.637%), 긍정적 기능 요인이 4.175(분산 설명력: 27.833%)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요인이 뉴스이용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s)은 모두 0.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Communalities) 값 역시 

0.5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측정 항목이 해당 요인과 강한 상관성을 가지며, 요인 구조 내

에서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 항목의 내부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0.893, 긍정적 기능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0.88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며(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0.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내부 일관성을 갖고 

TV 뉴스 이용자 인터넷 뉴스 이용자

나이

20대 36 (5.4%) 268 (39.9%)

30대 37 (5.5%) 175 (26.1%)

40대 93 (13.9%) 97 (14.5%)

50대 150 (22.4%) 70 (10.4%)

60대 276 (41.1%) 54 (8.0%)

70대이상 79 (11.8%) 7 (1.0%)

성별
남성 299 (44.6%) 325 (48.4%)

여성 372 (55.4%) 346 (51.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2 (16.7%) 11 (1.6%)

고등학교 졸업 366 (54.5%) 167 (24.9%)

대학 재학/졸업 190 (28.3%) 484 (72.1%)

대학원 재학 이상 3 (0.4%) 9 (1.3%)

합계 671 (50%) 671 (50%)

전체 표본수 13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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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전체 이용자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KMO(=.912), Bartlett의 구형성검정(χ²=10836.367, p=.000), 전체분산설명력 58.47(%)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이용자와 TV 뉴스이용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에 모형을 

두 개로 구성하여 추가적인 모형에 대해서도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인터넷 뉴스 이용자 모형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인터넷 뉴스이용자의 뉴스 인식은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전
체 분산의 61.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능 요인은 고유값 4.954(설명력: 
33.027%), 긍정적 기능 요인은 고유값 4.234(설명력: 28.223%)로 확인되었다. KMO 값은 0.919로 요

인 분석에 적합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χ² = 5216.571, p < .001) 역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 구조가 적절하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인 적재값은 모든 항목에서 

0.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값도 0.56 이상을 유지하여 측정 항목들이 요인 구조 내에서 안

정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912, 긍정적 기능 요인은 0.889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분산(%) Cronbach’s α

부정적기능

가짜뉴스 .784 0.620

4.595 30.637 .893

어뷰징 기사 .768 0.590

받아쓰기식 기사 .761 0.580

이기주의적 기사 .761 0.579

낚시성 기사 .760 0.578

편파적 기사 .757 0.573

오보 .730 0.541

광고성 기사 .729 0.532

긍정적기능

기업 비판 및 감시 .791 0.630

4.175 27.833 .886

의제 제시 .785 0.616

해결책 제시 .781 0.613

정보 제공 .771 0.597

의견 제시 .759 0.577

정부 비판 및 감시 .758 0.577

사회적 약자 대변 .750 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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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터넷 뉴스 이용자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KMO(=.919), Bartlett의 구형성검정(χ²=5216.571, p=.000), 전체분산설명력 61.25(%)

이에 더하여, TV 뉴스이용자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KMO 값은 0.896으로 요인 분석에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χ² = 5690.243, p < .001)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4> 참고).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요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적절함을 시사한다. 주성분 분석

과 Varimax 회전을 적용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56.05%**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능 요인의 고유값은 4.315(설명력: 28.768%), 긍정적 기능 요인의 고

유값은 4.092(설명력: 27.282%)로 확인되었다.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0.68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이 해당 요인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부정적 기능 요

인의 Cronbach’s α 값은 0.877, 긍정적 기능 요인은 0.880으로 계산되었다. 두 요인 모두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며, 내부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TV 뉴스이용자 모형의 종속변수에 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분산(%) Cronbach’s α

부정적기능

가짜뉴스 0.819 0.679

4.954 33.027 0.912

낚시성 기사 0.792 0.613

이기주의적 기사 0.792 0.629

어뷰징 기사 0.783 0.601

편파적 기사 0.78 0.628

오보 0.779 0.626

받아쓰기식 기사 0.771 0.599

광고성 기사 0.757 0.575

긍정적기능

기업 비판 및 감시 0.782 0.67

4.234 28.223 0.889

해결책 제시 0.782 0.611

정부 비판 및 감시 0.777 0.589

사회적 약자 대변 0.771 0.601

의제 제시 0.766 0.608

정보 제공 0.756 0.585

의견 제시 0.751 0.565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분산(%) Cronbach’s α

부정적기능

어뷰징 기사 .755 0.574

4.315 28.768 .877

가짜뉴스 .755 0.574

받아쓰기식 기사 .752 0.566

낚시성 기사 .738 0.545

편파적 기사 .735 0.541

이기주의적 기사 .733 0.537

광고성 기사 .706 0.500

오보 .687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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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896), Bartlett의 구형성검정(χ²=5690.243, p=.000), 전체분산설명력 56.05(%)

3.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의 기능 인식 차이

뉴스 기능 인식에 있어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5> 참고). 분석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 = -5.080, p < .001), 인터넷 이용자(M = 3.225, SD = 0.705)가 TV 이용자

(M = 3.043, SD = 0.692)보다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244, p = .214).

<표 5>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의 기능 인식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4.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른 뉴스의 기능 인식과 뉴스 신뢰의 상관관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6> 참고). 분석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 668) = 146.704, p < .001), 결정계수는 R² = .305, 수정된 R² = .303
으로, 독립변수들이 뉴스 신뢰의 약 3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긍정

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530, SE = 
0.033, β = 0.519, t = 15.942, p < .001).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133, SE = 0.033, β = -0.130, t = -3.994, p < .001).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0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공통성 고유값 분산(%) Cronbach’s α

긍정적기능

의제 제시 .784 0.618

4.092 27.282 .880

정보 제공 .777 0.604

해결책 제시 .776 0.608

기업 비판 및 감시 .767 0.591

의견 제시 .761 0.581

정부 비판 및 감시 .749 0.561
사회적 약자 대변 .727 0.531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TV 인터넷 TV 인터넷

긍정적 기능 3.043 3.225 0.692 0.705 -5.080 .000

부정적 기능 3.761 3.717 0.699 0.702 1.24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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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 뉴스신뢰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인터넷 이용자)

R=.552, R²=.305, 수정된 R²=.303, F=146.704, Durbin-Watson=1.570

인터넷 이용자와 더불어 TV 이용자를 대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

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 877) = 201.604, p < .001), 결정계수는 R² = .315, 수정

된 R² = .313으로, 독립변수들이 뉴스 신뢰의 약 3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579, SE = 0.029, β = 0.561, t = 20.052, p < .001).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은 뉴스 신뢰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23, SE = 0.031, β = 0.020, t = 0.726, p 
= .468).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7> 참고).

<표 7>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 뉴스신뢰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TV 이용자)

R=.561, R²=.315, 수정된 R²=.313, F=201.604, Durbin-Watson=1.654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 뉴스의 긍정적 기능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Z-test를 실시하였다(<표8> 참고). Z-test는 각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로부터 도출된 표준화 회귀계수(β)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회귀계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의 β값 차이를 각각의 표준오차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Z값을 산

출하였으며, 이때 Z값이 ±1.96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 = 0.797, p > .05). 반면,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 = 3.31, p 
< .001),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서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경향

이 확인되었다.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25 .176 　 12.084 .000

긍정적기능 .530 .033 .519 15.942 .000 .981 1.020

부정적기능 -.133 .033 -.130 -3.994 .000 .981 1.020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23 .147 　 9.003 .000

긍정적기능 .579 .029 .561 20.052 .000 1.000 1.000

부정적기능 .023 .031 .020 .726 .46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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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 뉴스신뢰의 관계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Z-test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매체 신뢰란 개인이 특정 매체를 얼마나 믿을만한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뜻하며, 이는 매체가 제공

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수용자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Jakobsson & 
Stiemstedt, 2023). 본 연구는 뉴스 신뢰 하락과 뉴스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뉴스의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미디어 신뢰나 신뢰성 개념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거나, 플랫폼에 따른 이용자 인식 차이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국내 TV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를 구분하여 뉴스 기능 인식과 뉴스 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 수준은 인터넷 이용자가 TV 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 수준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은 양 집단 모두에서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은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서만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저하시키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TV 이용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Z-test를 통한 회귀계수 비교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의 부정적 기능을 인지한 인터넷 이용자가 뉴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전통 미디어인 텔레비전에 익숙한 뉴스이용자들은 대체로 매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높은 신뢰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정적 기능이 뉴스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TV 뉴스이용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수십 년간 축적된 

매체 이용의 연속성과 습관적 사용에 기반한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TV 뉴스

가 오랫동안 믿을만한 정보원의 지위를 누려왔음을 함축한다. 이와는 달리 인터넷 뉴스만을 이용

하는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20-30대 연령층이 많았으며, 그들은 인터넷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박노일 외, 2017; 장윤재, 김미라, 2020)와 유사한 양

상을 보였다. 또한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변화로 뉴스이용자들이 뉴스 정보를 취득하고, 소비하는 

뉴스 플랫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뉴스매체 신뢰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언론 매체의 

경로 TV 이용자 β 인터넷 이용자 β Z값 결과

뉴스 긍정적 기능 
→ 뉴스 신뢰

0.561 0.596 0.797 유의미한 차이 없음
(p > .05)

뉴스 부정적 기능 
→ 뉴스 신뢰

0.02 -0.13 -3.48 유의미한 차이 있음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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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 인식이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몇 가지 학술적, 실무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뉴스 신뢰 

형성 과정이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뉴스 신뢰를 

설명하는 요인을 긍정적 기능 인식과 부정적 기능 인식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뉴스이용자

들의 신뢰 인식 구조에 관한 정교한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뉴스 신뢰 연구에서 긍정적 평가

와 부정적 평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뉴스 생산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별화된 신뢰 관리 전략을 요구

한다. TV 뉴스이용자는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신뢰 저하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터넷 플랫폼 환경에서 뉴스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려는 전략이 필

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 뉴스이용자는 언론사의 품질 관리 실패(예: 오보, 낚시성 기사, 편
파적 보도 등)에 대해 더 즉각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므로, 인터넷 기반 뉴스 제공자들은 뉴스

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유형을 체계적으

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뉴스 공급자는 뉴스의 긍정적 사회 기능을 수용자 관점에서 분명하게 부

각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부

정적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 정정보도 및 오해 해소 노력, 투명한 편집 방침 공개와 같은 직접적

이고 가시적인 신뢰 복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노출에 취약한 뉴스이용자들의 경우 매체를 불신하면서도 뉴

스를 소비하고, 사실 확인 없이 뉴스를 받아들이거나 공유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Munyaka et al, 2022), 플랫폼 차원에서 정보의 선별과 수용에 대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나, 뉴스

이용자들이 정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 기반의 공통된 뉴스 ‘팩트체크’ 사이트 운영도 모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2차로 활용하였으므로 뉴스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신뢰 형성의 장기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뉴스 소비 방식이 단순히 플랫

폼 차원에서만 구분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연령별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나 정치적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TV 뉴스이용자와 인터넷 뉴스이용

자의 나이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노년층의 인터넷, 유튜브, 소
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뉴스와 정보 소비 채널로써 뉴스 소비 플랫폼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매체를 신뢰하고 젊을수록 인터넷 기반 매체를 신뢰하는 경향은 

뉴스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혹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뉴스 신뢰 변화 및 뉴스 이용 패턴의 동적 효과를 분석하는 종단

적 연구를 수행하고, 디지털 뉴스 매체의 이용 정도와 리터러시 수준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

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언론에 대한 신뢰와 뉴스 소비 플랫폼 간

의 관계 변화를 시계열로 추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차원에서 플랫폼별 뉴스 신뢰 제고를 위

한 후속 연구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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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verify how the percep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news 
on news trust varies depending on the news usage platform amid the decline in news trust and the 
spread of news avoid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s 'Media User Survey 
(2023)',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function recognition and news trust by dividing 
domestic TV users and Internet users. As a result, the level of positive function recognition of new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Internet users than for TV users. In addition, while the perception of 
negative functions of news did not directly lead to a decrease in trust for TV news users, the 
perception of negative functions significantly weakened news trust for Internet news us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ructure of news users’ perceptions of 
trust by approaching the differences in trust among news users by platform in detail, and suggests the 
need for efforts to improve news quality by platform to increase news trust in a multi-media news 
environment.

Keywords: News Media Trust, News Platform,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News

✻ 초 록 ✻

본 연구는 뉴스 신뢰 하락과 뉴스 회피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뉴스 이용 플랫폼에 따라 이용

자의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2023)’ 데이터를 활용해 TV 이용자와 인

터넷 이용자를 구분하여 뉴스 기능 인식과 뉴스 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뉴스의 긍정적 기

능 인식 수준은 인터넷 이용자가 TV 이용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 뉴스이용자

는 뉴스의 부정적 기능 인식이 신뢰 저하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이용자는 부정적 

기능 인식이 뉴스 신뢰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뉴스이용자들의 플

랫폼별 신뢰의 차이를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뉴스이용자들의 신뢰 인식 구조에 대한 분석 틀

을 제공하였으며, 다매체 뉴스 환경에서 뉴스 신뢰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별 뉴스 품질 향상 노력

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뉴스 매체 신뢰, 뉴스 플랫폼, 뉴스의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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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이자 예술인 ‘영화’에 대한 이해 

1. 영화(映畵)의 정의 

오늘날 영화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

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취미활동으로 영화 관람이 자리를 잡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거니

와, 딱히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영화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의 홍수로부터 자유롭지

는 못하다는 의미에서이다. 더군다나, 텔레비전이나 PC, 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형태가 날이 갈수

록 다양해짐과 동시에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과 매체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표현된 콘텐츠를 하루

라도 접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과 그 현상들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

적인 맥락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단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영화를, 그리고 영상

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생긴다. 이는 이후 살펴보게 될 영화 

 * 이 논문은 2022년도 장기국외연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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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영상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취미의 대상으로서의 영화든,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영화든,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

는 수많은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영화는 “映畵”다.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빛에 의해 비추어진(투영된) 그림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빛의 투영 원리에 따라 카메라라는 기계를 동원해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어 스크린 

위에 펼쳐놓은 그림이 영화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영화는 무엇보다도 시각 매체라

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는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유통되었던 

이전의 다른 다양한 매체 및 장르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다. 영화의 탄생과 

더불어, “읽거나 듣는” 문화보다 “보는” 문화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영화는 또 다른 시각 매체인 사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유사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탄생한 매체들이긴 하지만, 사진은 우리네 삶 속의 여

러 모습 중 단지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만을 보여줄 뿐이지만, 영화는 삶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움직이는 영상, 즉 동영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초창기 영화

를 “활동사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따라서 영화는 “움직이는 영상(映像)”, “빛에 의해 비추어

진 움직이는 그림”, 혹은 “사진의 기술과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연속 촬영함으로써 만

들어진, 스크린 위에서 피사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 매체”라고 할 수 있겠

다. 
이렇게 영화를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 내리면서, 과거 영미 문화권에

서 사용했거나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영화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모션 픽처

(motion picture)”나 “무빙 픽처(moving picture)”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시각 매

체로서의 영화를 표현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활동사진(活動寫眞)”이라는 표현이 

바로 모션 픽처나 무빙 픽처를 번역할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비(movie)”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영화를 지칭하는 말로서, 상업영화 전반을 뜻하기도 하고 영화 장르나 개별 영화들을 

뜻하기도 한다. 반면, “시네마(cinema)”는 영화의 예술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

해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임과 동시에 영화관이나 극장을 뜻하기도 하고, “필름(film)”은 

빛에 의한 영상의 투영 원리, 즉 필름 위에 각인된 이미지가 바로 영화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기

술적이고도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영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 산업이자 예술인 영화, 그리고 종합예술로서의 영화 

영화는 산업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영화는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과학 기술의 발달이라는 근현대사의 커다란 

전환기에 탄생했다. 대중의 미적인 관심과 예술에 대한 열망이 영화의 탄생 및 발달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과학적인 호기심과 기술적인 실험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화의 탄생 이전에는 산업과 예술이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영화의 탄생 이후부터 이 두 영역은 서로 동반자 관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사이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적인 발달이 커다란 임무를 수행했음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영화예술의 기술적인 요소들은 영화라는 예술을 급속도로 발전

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으며 그 기술들은 이윤 창출이라는 사업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더욱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895년 뤼미에르가 영화를 탄생시킨 이후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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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속에서, 영화는 도전적인 예술가들의 노력과 기술적인 발명, 그리고 사업가 정신이 결합되어 

오늘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대중문화의 꽃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영화는 또한 수 세기에 걸쳐서 발달해 온 수많은 다른 예술 장르 및 매체들, 즉 사진, 연극, 회

화, 무용, 문학 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 왔다. 영화는 때로 배우의 존

재와 연기라는 측면 때문에 연극과 흡사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때로 이야기 구조와 플롯을 

갖고 있다는 측면으로 인해 문학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불어 영화는 시각예술이라

는 측면에서 사진이나 회화와 그 뿌리를 나누고 있기도 하다. 영화가 이렇듯 다양한 예술 장르 및 

매체들과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영화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 및 매체들과 함께 전시될 수 있는 보드빌, 음악회장, 연예 오락장, 장
터, 이동 극단 등을 통해서 상영되기도 했었다. 

3. 영화의 형식과 내용 

영화는 동영상이자 시각 매체이고, 산업이자 예술인 동시에, 종합예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영화는 단지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를 시각

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만 그치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보고 보이는 관계에만 국한되는 매체로 영화를 정의한다면,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내

용적인 차원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화를 제대로 바라보고, “보기” 위해서는 영화를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필요성이 생긴다. 영화에서의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라는 두 가지 전통이 바로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측면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라는 매체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라는 두 가지 전통

은 “기록의 영화”와 “이야기의 영화”라는 두 전통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영화는 그 탄생 이후, 기록영화의 아버지인 뤼미에르 형제와 이야기가 있는 영화의 아버지인 멜

리에스를 필두로 두 전통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영화는 형식적인 실험보다는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형식주의 영화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주의 영

화는 단순하지만, 자연발생적이고 직접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형식주의 영화는 좀 더 

도전적이고 자유분방하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사실주의 영화는 “보고 보이는” 관계에 주목

하는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라는 정의 방식에 보다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형식주의 영화

는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라는 형식 속에서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형식주의 영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전위영화이고, 완전한 추상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전위영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형식들, 즉 선, 움직임, 색조, 형상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형식주의 전통에 기대고 있는 영화일수록 영화

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까지도 도출할 수 있다. 
영화의 형식이라는 것은 크게 촬영과 편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뉜다. 카메라라는 기

계가 발명된 이후, 영화라는 매체를 다른 매체 및 장르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무엇보다도 카메라로 수행하는 “촬영”이라는 행위였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지하 <그

랑 카페>에서 영화의 서막을 알리는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사람

들 앞에 첫선을 보였는데, 이 영화는 필름의 길이가 17m밖에 되지 않고 상영시간이 고작 1분에 

지나지 않는 기록영화였으나 이 짧은 영화 한 편이 바로 또 다른 예술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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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를 필두로 한 초창기 영화는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사

실만으로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즉, 그 당시 만들어진 영화들은 모두 극영화가 아닌 “기록

영화”였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초창기의 영화는 영화가 지니는 일차적인 미학성인 기록과 사실이

라는 측면에 충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를 비롯한 초창기의 영화는 

“실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촬영하여 스크린을 통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한편, 멜리에스의 1902년 작품 [달나라 여행]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탐험한 뒤 다시 지구에 도

착한다는 내용으로 영화의 상상력을 최대한 표현한 작품이다. 단순한 기록영화가 아니라 극적인 

설정이나 줄거리가 있는 대표적 초기 영화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극장주 겸 유명한 마술가인 멜

리에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뤼미에르 형제의 기록영화와는 달리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만들

어내는 데 주력했는데, 이때부터 촬영이라는 영화의 형식에 더해, 영화가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 
즉 내용적인 측면이 영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는다. 이에, 영

화는 “스크린 위의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특정한,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각 매

체”라고 정의되기 시작한다. 촬영이라는 시각 매체의 형식적인 차원과 재미있는 이야기의 전달이

라는 내용적 차원이 동시에 영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화의 형식이라는 것은 촬영과 편집이라는 두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뤼미에르 형제와 멜리에스 등 초창기 감독들이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바로 촬영이라는 형식이었

는데, 촬영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영화라는 매체의 독자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뤼미에르 형제가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촬영의 형식을 통한 시각 매체로서의 

영화를 탄생시켰고, 멜리에스가 촬영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물에 재미있는 내용을 더함으로써 영화 

매체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이때까지의 영화들은 상당 부분 “연극적인 영화”였기 때문이다. 비록 

촬영이라는 형식이 영화와 연극을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시각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초창기 영화들은 각 장면들을 연극처럼 펼쳐놓고 있었다. 예를 들어, 멜리에

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관객을 향해 연기를 펼쳤고 때로는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치 연극 무대를 촬영해서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 놓은 듯이 

말이다. 
이 지점에서 영화라는 매체의 독자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에 대한 관심이 싹튼다. 

이번에는 바로 “편집”이라는 형식이다. 특히, 미국의 영화감독 에드윈 포터는 영화 [미국인 소방수

의 생활](1902)과 [대열차강도](1903)를 통해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동시편집의 개념을 도입해 “영
화적인 영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포터와 함께 동시대 미국 영화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그리

피스는 숏을 기본 단위로 한 영화 언어의 문법을 확립함으로써, 시간 및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

면서 연극과 다른 방식으로 영화적인 이야기를 전개했다. 포터와 그리피스의 영화로부터 영화의 

형식이 촬영을 넘어 편집의 영역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러한 영화적 형식을 통해서 

영화적인 이야기 구성이 더욱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에드윈 포터와 데이비드 그리피스라

는 두 명의 감독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영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때부터 영화는 “촬영과 편집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된다. 이와 더불어,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장편영화(feature film)”
의 전통도 확립했다.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장편영화와 같은 의미에서의 장

편영화 말이다. 애초 뤼미에르 형제의 기록영화는 그 특성상 고작 1~2분 정도의 길이였고, 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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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영화도 연극적인 영화라는 성격 상 대부분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포터의 영화는 

20~30분 정도로 길어지기 시작했고, 그리피스의 영화는 말 그대로의 장편영화, 즉 2~3시간 길이의 

“피쳐 필름(feature film)”이 되었다. 
영화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것은 사운드의 

도입이었다. 여태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운드가 발명되기 이전의 영화는 “시각 매체”로만 정의

되는 경향이 강했다. 사운드가 발명되기 이전의 영화를 흔히 무성영화라고 부른다. 그런데 엄밀하

게 말하자면, 무성영화의 시대는 “무성의 시대”라기보다는 “무언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필름은 사운드를 담고 있지 않았으나, 스크린 상영 시에는 언제

나 사운드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1895년 영화의 첫날밤에서조차 피아노곡이 연주되었다. 게다가 

영화의 초창기에는 때때로 음향 담당자가 스크린 뒤에 숨어서 기차 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다양

한 소리를 흘려보냈다. 심지어 변사가 등장해 영화에 대한 해설과 위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

나 사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는 인간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나게 되

었다. 
사운드의 도입 이전에, 일련의 무성영화 작품들은 1920년대 초까지 무성영화의 황금기를 이루었

다. 기존 무성영화들 속에서 소리는 극장에서 객석을 향해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연주나 피아노 연

주뿐이었는데, 당시 영화에서 음향은 영화의 중요한 한 요소라기보다는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키

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유성영화가 

시작된 지 9년을 넘게 무성영화를 고집하면서 영화에서 소리의 비중을 경시했었지만, 그마저도 

1936년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에 이르렀다. 1927년 10월 6일 

최초의 유성영화인 [재즈 싱어]가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화려하게 유성영화의 시대를 열었다. 
영화에서 사운드, 즉 소리의 도입은 영화가 단순히 회화성이 강한 예술의 지위에서 벗어나, 훨씬 

실생활에 가까운 세밀한 의사 전달이나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사운드의 도입은 그때까지 영상과 자막을 교대로 봐야 했던 무성영화의 불편함을 없애며 

높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의 일반 대중들에게 영화가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

기를 만들기도 했다. 사운드의 도입은 또한 영화 산업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한다. 경제

적인 측면에서 유성영화는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확대를 불러왔기 때문인데, 사운드의 도입은 촬

영 장면과 배우의 수를 줄이고 대사의 길이를 늘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영화 촬영의 일수를 줄

이고 인건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제작비의 절감과 영화사 수익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중요한 사실은, 사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는 내용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매체로 발전하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영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영화는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

름상의 화상(畵像)을 편집한 후, 스크린에 투영(投影)하여, 움직임이 있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

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 

4. 디지털 시대, 오늘날의 영화 

이렇듯, 촬영과 형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로서의 영

화는 탄생 후 100년이 넘도록, 그리고 사운드의 도입 후 8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존재의

의를 명확히 해왔다. 그런데, 변함없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았던 영화의 모습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변모하기 시작한다.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요약되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영화

가 대중영화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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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장편 극영화는 디지털 영화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모색해 보기로 하자. 디지털 영화는 크게 세 가지 차

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이미지, 즉 CGI 
(computer-generated imagery)를 콘텐츠에 포함하고 있는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정의내릴 수도 있고, 
디지털 극장에 배급되어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상영되는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정의내릴 수도 있

으며,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정의내릴 수도 있다. 각각 첫 번

째는 콘텐츠 측면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측면에, 세 번째는 제작 방식의 측면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 디지털 영화에 대한 정의 방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의 방식 중에서 세 번째의 의미로서의 디지털 영화가 현재 대부분의 영화 제

작의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른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디지털로 편집한 영

화가 디지털 영화라는 의미에서이다. 여기에서 영화에 대한 정의 자체가 심각하게 달라지기 시작

한다. 주지하듯, 여태까지의 영화에 대한 정의는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畵像)을 편

집한 후, 스크린에 투영(投影)하여, 움직임이 있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

해 주는 시청각 매체”였다. 그런데 여기서 아날로그적인 의미에서의 필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기 시작한다. 영화가 “디지털로 제작된 동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가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연 영화가 무

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이 질문하게 된다. 이를테면, “디지털로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와 디지털 

영화의 차이, 혹은 그 둘 간의 경계는 무엇인가?”라든가, “실제의 모습을 촬영한 분량이 아닌, 디

지털로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를 과연 영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가?” 등의 질문들이 대표적인 사

례들이다. 게다가 3D 입체영화와 후각이나 신체적인 움직임까지 아우르는 4D 영화가 대중화되면

서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영상”이라는 영화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방식까지도 타격을 받게 된

다. 
그렇다면 다시금, 과연 현대사회에서의 영화란 무엇인가? 사진과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여 피사

체를 연속 촬영함으로써 만들어진, 스크린 위에서 피사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매

체? 스크린 위의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특정한,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각 매

체? 촬영과 편집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각 매체?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畵像)을 편집한 후, 스크린에 투영(投影)하여, 움직

임이 있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시청각 매체? 디지털이라는 새

로운 방식의 촬영과 편집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입체 영상 혹은 공감각 매체? 실
로,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9초 단편영화”나 “3초 초단편영화”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개념까지 생각한다면 영화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점으로 귀결되기보다

는 계속해서 여러 다른 방향들로 나뉘어 갈라지고 있는 듯하다. 결국, 영화는 더 이상 영화라는 

하나의 특정 매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상과 사운드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청각 매체라

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결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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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상산업과 영상 경험 

1. 디지털 시대의 영화 산업과 영상 경험 

영상, 특히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하나의 예술, 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

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만 보려 하고,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는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영화의 사업적, 산업적 특징은 영화의 생산과 수용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은 우선 연예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

에서 대중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다른 분야들, 즉 방송, 대중음악, 게임, 만화, 레저, 스포츠 등과 

함께 대중영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중요한 즐길 거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은 영화를 하나의 여흥거리 또는 ‘문화생활’로서 즐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화는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배급되어 관객에게 

상영되는 하나의 산업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배급, 상영되기까

지의 과정은 하나의 상품이 제작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과 흡사하다. 
영화는 예술, 오락, 문화인 동시에 산업이기에,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

다. 영화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본은 여타의 다른 기업이 상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자본과 다르

지 않다. 어느 정도의 자본을 들여 제작된 영화는 마치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처럼 배급, 
상영되어야 한다. 배급과 상영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의 역할

도 중요하다. 더불어,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이 종료된 후에는 홈 비디오나 DVD, 그리고 케이블 텔

레비전과 지상파 텔레비전 등의 또 다른 통로로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이렇듯 한 편의 영화가 여

러 통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연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 을 ‘창구효과’라고 한

다. 예전에는 단지 영화 산업의 부차적 기능으로서만 취급되었던 이러한 콘텐츠 공유의 양상은 영

화 산업과 방송 산업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관심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영화는 산업혁명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근현대사에서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탄생한 주요 

예술이다. 물론 대중의 미적인 관심과 예술에 대한 열망이 영화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는 19세기 이후 과학적인 호기심과 기술적인 실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산업 혹은 상품이라는 말과 예술이라는 말이 본질적으로는 상반되

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에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영화예술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은 영화라는 ‘예술’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으며 그 기술적인 요소들은 또다시 이윤 창출이라는 사업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더욱 공

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895년 뤼미에르에 의한 영화의 탄생 이후 100여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화는 도전적인 예술가들의 노력과 기술적인 발명, 그리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결합

되어 오늘날 그 누구도 의심치 못할 만한 대중문화의 꽃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영화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혹은 DVD와는 달리,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유되는 매체이다. 영화는 집에서 혼자서 감상하는 매체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비

되는 상품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영화 콘텐츠의 수용 과정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 콘텐츠의 

소비 과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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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방송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둘째. 영화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질 높은 영상과 음향을 제공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다. 이 역시도 각종 뉴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영화는 다른 산업과의 밀접한 연관을 바탕

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극장은 단지 영화 관람만을 위한 공간

이 아니라, 쇼핑, 외식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상품을 형식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한다. 재화를 다시 형식에 따라 세

분하면 정보재와 유형재로 나뉘고, 재화를 사용의 측면에서 구분하면 사적재와 공공재로 나뉜다. 
공공재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흔한 착각은, 공공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공공재와 사적재의 구분은 재화

의 ‘사용’에 따른 구분이지, ‘제작’이나 ‘제공’, 혹은 ‘생산’ 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과 같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공공재는 아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기술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청 가능하고,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만 한정 상영되므로 순수한 공공재라고

는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텔레비전 방송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지상파 몇 개 채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수용되는 방송 콘텐츠 역시도 예전과 같은 의미에서의 온전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한 영화의 콘텐츠를 텔레비전 방영이나 비디오와 DVD 제작 등의 여러 형태로 활

용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매체 전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재적 성격을 떼어놓

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각 영상매체의 영역 간 경계가 무뎌지고 있는 현대사

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디지털화와 미디어 통합화 움직임이 가속됨에 따라서 영화의 콘텐츠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는 ‘부분적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재화를 형식에 따라 세분하면 정보재와 유형재로 나뉜다고 했다. 유형재는 물질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먹거나 만지거나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성질의 재화 말이다. 반면에, 정보재

는 눈과 귀, 혹은 머리로 인지하거나 지각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재화를 말한다. 당연히, 영화는 

정보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보재로서의 영화의 특징은 경험재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된다. 
정보라는 것이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기 전에는 그 상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통

의 재화와는 다른 경험재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험재로서의 영화는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즉, 생산자는 필연적으로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한

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는 영화 콘텐츠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묘한 이슈와

도 관련된다. 이에, 생산자는 스타 시스템이나 스튜디오 시스템 등 영화 장르의 관습적인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각종 미디어나 서적을 통한 영화상품의 사전 정보

를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영화가 극장에 개봉되기 전에 홍보나 마케팅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영화의 내용이 너무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개봉이 되어도 관객들의 흥미를 무척이나 반감

시킬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을 비롯한 영상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콘텐

츠의 공유라는 문제가 다시금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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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관람의 의례적 기능과 텔레비전 영상 경험의 특성 

영화 영상의 상상적 기능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극

장이라는 실재 공간이다. 물리적 차원에서 극장은 영화 상영을 위한 기술적 시설을 갖추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현실로부터 영화의 상상 세계

로 이동해 들어가는 공간적 매개 역할을 한다. 비디오, DVD,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속속 등

장하면서 영화 수용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극장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극장이라는 광고 슬로건이 있듯이, 최근 세계적으로 나

날이 팽창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도시의 대중문화 현장에서 극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극장의 공간성 자

체가 영화 텍스트와 더불어 관객에게 영화의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영화 관람은 특별한 경험이다. 영화 관람은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신나

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도 일상적 삶으로부터 일탈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

는 기회이다. 영화 관람을 통해 마음껏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는 영화를 보기 이전의 자신과 조금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특정한 사건이

나 계기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변화의 행위를 의례라고 

한다. 전통사회에서 종교 행사 및 예식이 주로 의례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행사는 물론 정치적 사건, 마케팅 이벤트, 문화 행사 등, 보다 세속화되고 일상적인 형태로 대중적

인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례가 본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개인적 형

태의 의례가 발달하게 된 것은 이처럼 현대 대중사회의 환경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영화 관람은 현대 대중사회의 대표적인 의례로서 행해지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디지털 영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를 보는 방식에도 유의미

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일상 공간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영화 소비 방식이 변화한다고 해서 영

화를 관람하는 의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장르를 보다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극

장에서 보는지, 혹은 인터넷으로 보는지, 인터넷에서 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획득하고 

보관하고 (재)유통시키는지, 관람의 구체적인 시공간적 질서는 어떻게 조직하는지 등에 관해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영화 관람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역사는 단지 1961년에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텔레비전 영상 경험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오락 

기계인 동시에 세계의 창인 텔레비전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가족 매체로서 자리를 잡았다. 텔레비

전은 텅 빈 집 안에 시공간적으로 꽉 찬 느낌을 제공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시간의 틀 속으로 침투

한다. 출근 시간에 방송되는 일기예보, 미취학 어린이들을 아침잠에서 깨우는 유아 프로그램, 저녁

을 준비하는 시간에 편성된 요리 프로그램 등 수많은 사례들은 텔레비전의 일상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은 의례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며, 저녁 시

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가족이 등장하는 일일 연속극들이다. 한 가정 다수 수상

기화(化)가 진행되면서 텔레비전은 점점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의 경험을 안겨 주는 미디어로 자리

를 잡고 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동일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다는 상황은, 텔레비전을 현

대사회에 있어서 공통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 형성의 매개체로 간주하게 만든다. 1970년대 후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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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통의 기억을 반영,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고, 
해외거주 동포들은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고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는 한다. 물론, 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있어서 텔레비전은 공통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

는 공공영역을 형성시켜 준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텔레비전을 매

개로 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 형성 과정임을 고려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은 단지 

오락적인 차원이나 단기적인 수준에 국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뉴미디어의 시대에서, 특히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변

화를 겪었다. 케이블과 위성, VOD, 그리고 디지털 쌍방향 텔레비전 등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전

송 기술상의 변화와 더불어, 고화질 텔레비전, 와이드 스크린과 화면의 대형화 등 수상기 형태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텔레비전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존의 텔레

비전 화면이 와이드 스크린으로 대체되고, 화면이 대형화되며 정세도가 높아지는 것은, 텔레비전

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의 느낌을 영화의 스펙터클에 비견되도록 만들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화면

으로 제공되는 영상은 영화의 영상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나 대

형 화면,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고화질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의 영상은 

영화의 영상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미학적 수준을 담보하게 되었다. 
매체로서의 영화와 텔레비전, 즉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완결된 구조 중심의 의례적 기능을 수행

하는 영화와 일상성과 공통의 사회적 경험을 담보하는 텔레비전은 여전히 구별되는 측면이 존재

한다. 하지만 미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영상산업의 통합화 및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영화와 텔레비

전은 점차 개별적 문화 형식이 아닌 동일한 유통구조의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는 일련의 과정으

로, 다시 말해 통합 문화 속의 구성요소들로서 공통 분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텔레비전의 방송 

분량은 방송 시간과 방송 채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

다. 또한 케이블에 이어 위성채널이 출범하고, 동시에 수백 개의 채널을 송출하거나 쌍방향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텔레비전마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화의 경향에는 더

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영상물은 대량으로 제작, 소비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세계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다. 

3. 초창기 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들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탄생시킨 이후, 1903년경까지는 단순한 기록물들이 영화의 주류를 차지하

였다. 이러한 기록영화들은 매우 단순하였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이라는 외부적 

상황과 맞닿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되던 농경사

회로부터 사회의 전반적 속도가 빨라진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테

크놀로지의 발달이었고, 영화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유일한 

매체였다. 당시의 관객들이 단지 일상생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단순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열렬히 

반응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 영화들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잘 짜인 이야기의 

전달보다는 볼거리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러한 초기영화를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cinema 
of attractions, 견인의 영화, 또는 매혹의 영화)’라고 부른다. ‘원시영화(primitive cinema)’라고도 불리

는 이러한 영화들은 현대영화에서와 같은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이러한 

영화들을 열등한 영화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로 뮤직홀이나 보드빌(vaudeville) 쇼, 혹은 유

랑극단이나 놀이공원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었던 초기영화들은 그 자체로 형식적인 완결성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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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훗날 아방가르드 영화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 A Trip to the Moon>(1902)이 제작, 상영되면서부터 서서

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술사였던 그는 이야기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제작에 관심을 기

울였고, 일관성 없이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볼거리로 구성된 단순 기록물보다는 완성된 형태의 

서사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사체, 즉 이야기가 있는 내러티브 영화들은 대중들의 관심

을 끌기 시작했고, 이윤 창출의 측면에서도 단순 기록물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기 시

작했다. 따라서 대략 1903-4년경부터는 서사 형식을 갖춘 영화들이 서서히 영화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초기영화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막(inter-title) 기술의 등장과 편집 문법의 

발달, 영화 배급 방식의 변화, 영화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신속하고도 대량적인 영화제작의 필요

성, 긴 상영시간을 가진 영화들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체계적인 이야기 구성의 필요성 등과 맞

물리며, 훗날 고전적인 내러티브 영화의 시대를 예고한다. 
당시, 보드빌(Vaudeville)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망라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지칭한다. 

1880년대에 시작되어 20세기 초, 주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성황을 누린 버라이어티 엔터테

인먼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보드빌은 유럽에서 19세기 이전부터 자리를 잡아 온 뮤직홀 문화

에 비견될 만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전형적인 보드빌 무대에는 클래식 음악 연주자, 대중

음악가와 가수, 무용수, 코미디언, 묘기 공연가와 서커스 동물, 마술사, 독심술가, 성대모사 배우, 
곡예사, 시인 등이 등장했고,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짧은 무대를 각각 

선보였다. 영화의 탄생 이후에는 영화가 보드빌 무대의 주된 아이템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초기영화의 보급과 대중적인 인기의 지속적인 확산에 있어서는 영화 ‘쇼맨(showman)’의 역할이 

지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영화는 주로 뮤직홀이나 보드빌(vaudeville) 쇼, 혹은 유랑극단이나 

놀이공원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

를 돌면서 그 장소를 찾아가 영화를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영화 쇼맨이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장시를 중심으로 지게나 봇짐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

했던 전문 행상인들인 보부상과 유사한 존재였다. 
영화 쇼맨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유랑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때로는 공연 기획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영화 ‘변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영화 쇼맨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던 초기영화의 전도사

와도 같았다. 영화 쇼맨은 영화 필름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여, 자신의 소유인 영화를 통

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영화사에서 일종의 

배급업자 역할도 수행했다. 구매한 영화 필름이 닳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에

게 그 영화를 보급할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의 영

화 보급은 영화 혹은 영화관 중심의 ‘배급’ 방식이 아닌, 사람 중심의 ‘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이 중요하다. 영화 쇼맨과 방문 방식의 영화 상영은 훗날 니켈로디언이나 영화 전용관이 들

어서며 고전적이고도 전통적인 배급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초기영화 즉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의 시대에서는 볼거리 중심의 영화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었

고, 그러한 볼거리 중심의 영화들은 뮤직홀이나 보드빌 쇼, 혹은 유랑극단이나 놀이공원의 한 부

분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초기영화의 시대에서는 영화 쇼맨이 영화의 보급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었고, 쇼맨이 영화를 보급하는 방식은 영화 혹은 영화관 중심의 ‘배급’이 아닌 사람 즉 관객 

중심의 ‘방문’ 형태였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영화의 경향들은 니켈로디언이나 무비 팰리스와 같은 

영화 전용관의 등장과 함께 ‘고전적인 내러티브 영화’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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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용관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고전적이고도 전통적인 영화 ‘배급’의 정착이

었다. 이제는 영화가 관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 쇼맨이 영화를 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영화관을 찾아가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영화 소비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화 제작자도 영화 쇼맨에게 영화 필름을 ‘판매’하는 대신, 영

화 상영관에 영화 필름을 ‘대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컨대 영화 필름의 구매 후 방문이

라는 쇼맨의 영화 보급 방식이 영화 필름의 대여 후 관객 유인이라는 영화 전용관의 배급 및 상영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03-4년경을 기점으로 관객의 영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영화

를 신속히 대량으로 제작할 필요가 생기는 등의 영화의 산업적인 경향과 맞물린다.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영화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성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영화 시나리오 작업이 영화제작의 출발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나리오의 구성, 즉 이야기의 체계화를 통해서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영화들을 대량으로 제

작할 수 있게 되면서, 장르의 초석 역시 점차 다져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1910년대에 들어서

서는 제작, 배급 및 상영이라는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의 일

환으로서 ‘수직통합 시스템’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상영시간 두 시간이 넘는 현대적 의미의 ‘장편

영화(feature film)’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경향은 영화라는 매체의 기술적, 형식적 발전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복

잡하게 구성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새로운 영화적 기법들

이 필요했고, 그러한 기법들의 발전은 역으로 영화의 산업적, 사회문화적 지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였다. 1910년대에 급속한 발전을 보였던 영화적 기법들로는 자막(inter-title) 기술, 딥 포커스(deep 
focus)와 유사한 의미로서의 ‘깊이 있는 무대(deep staging)’, 숏(shot) 거리 조절과 카메라의 촬영 각

도(angle) 활용, 그리고 편집(editing) 문법을 들 수 있다. 
초창기, 니켈로디언(Nickelodeon)은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 주는 최초의 실내 전시 공간이었다. 대

략 1905년부터 1914년까지를 니켈로디언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니켈로디언이라는 이름은 단 

니켈(Nickel, 5센트짜리 동전)과 오데온(Odeon, 음악 연주와 시 낭독을 위한 고대 그리스의 전시 공

간)이라는 용어로부터 비롯되었다. 니켈로디언은 영화의 소비 방식과 상영시간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켰는데, 영화만을 상영하는 공간의 등장으로 영화 소비 방식이 방문 형태에서 배급 형태로 바뀌

었고, 상영시간이 긴 영화일수록 제작자의 입장에서건 상영관의 입장에서건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었기에 영화의 길이 또한 현저하게 길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긴 영화의 상영은 여러 

개의 짧은 영화들을 편집하고 구성하는 상영자의 수고 또한 덜어주게 되었다. 
이를테면, 니켈로디언은 상영시간이 긴 영화의 경우에는 니켈로디언(5센트 극장)이라는 이름과

는 달리 10센트의 입장료를 받기도 했는데, 애초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것처럼만 보이던 이러

한 긴 영화의 등장이 훗날 역으로 니켈로디언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

객은 더욱 안락한 시설이 필요했고, 단지 아담한 전시 공간에 불과했던 니켈로디언은 그러한 관객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기에 니켈로디언은 대략 1915년경부터 넓고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했던 무비 팰리스(Movie Palace, 영국에서는 Picture Palace)에게 영화 전용관으로

서의 주된 지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무비 팰리스는 텔레비전의 대중화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위기

를 맞기 이전이었던 1940년대까지 꾸준히 매년 관객 수를 늘려갔다. 참고로, 장편영화(feature film)
라는 용어도 상영시간이 긴 영화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한 상영관에서 여러 영화를 상영할 때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화를 당연히 먼저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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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상영 영화 목록 즉 카탈로그의 맨 윗부분에 상영시간이 긴 영화를 ‘주요 프로그램

(feature)’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장편영화를 홍보했기에, 장편영화를 ‘주요 프로그램 영화’, 즉 장

편영화(feature film)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4.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들 

전 세계 영상 산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미국 할리우

드 영화는 초창기부터 강한 상업적인 목적의식을 가졌다. 영화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흥행사들과 자본가들은 여러 가지의 단편영화를 골라 상영하는 극장을 탄생시켰다. 보통 

이 극장은 5센트라는 작은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극장이라고 해서 ‘니켈로디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극장이 만들어지면서 영화는 단순한 단편

영화에서부터 서부극이나 조로 시리즈와 같은 연속 기획물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모습을 띠

기 시작했다. 대중 오락으로서 영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 산업

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시스템이 탄생했으며 원시적인 형태의 장르영화 역시 

선보이기 시작했다. 
단편영화들의 계속된 성공은 영화의 장편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장편화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감독이 데이비드 그리피스였다. 그는 1915년 <국가의 탄생>을 만들어 세계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은, 약 2만 3천 달러의 평균 제작비를 사

용하였던 기존 영화들과 달리, 11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진 대작 영화였다. 이

런 과감한 투자는 엄청난 흥행 성공을 이끌어내,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이 영화의 흥행 수익은 총 5
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과감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흥행 성공 사례

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거리일 뿐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 
오늘날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불리는 스튜디오 시스템은 장편영화 제작에 유리한 제작 

및 배급의 산업 체계를 말한다. 스튜디오 시스템은 영화 촬영장을 운영하는 영화사가 안정된 배급

과 상영을 위해 배급사와 극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명칭이었다. 초창기 할리우드 스튜디

오 시스템은 영화산업의 중요한 영역, 즉 제작, 배급, 상영의 세 가지 영역을 하나의 영화사가 통

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수직통합이라 부른다. 초창기 5대 대형 영화사는 

극장 체인망까지 완비하여 완벽한 수직적인 통합 시스템을 갖추었고 개봉관 매출의 4분의 3을 독

점했다. 주요 개봉관을 갖지 못한 소형 메이저 3사와 여타의 소규모 영화 제작 배급사는 그 나머

지 매출을 놓고 경쟁해야만 했다. 중소 규모의 영화 제작사들은 주변부 극장의 상영을 목표로 질 

낮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개봉관 진출을 모색해야만 했다. 
일례로, 토머스 에디슨은 뛰어난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냉철하고 무자비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영화의 역사 초기부터 자신만의 영화회사인 에디슨 스튜디오(Edison Studios)를 설립해 운영해 왔

던 에디슨은 영화의 제작 관련 기술과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을 독점하기 위해, 당시 막대한 기술력

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던 코닥(Kodak) 등과 함께 1908년 MPPC(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영화 특허 회사)를 만든다. MPPC는 에디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화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경

쟁자들, 특히 당대 최대의 영화사였던 바이오그래프(Biograph Company)를 견제, 탄압하기 시작했

다. 예를 들어, MPPC는 누군가가 에디슨의 영화 카메라가 아닌 다른 기계, 특히 유럽에서 들여온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었다면, 해당 영화의 보급 자체를 철저하게 막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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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제하려 들었다. 
에디슨의 최대 경쟁자였던 바이오그래프는 그나마 그러한 탄압과 경쟁에서 버틸만한 여력이 있

었지만, 그 외의 다른 영화사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애초의 영화산업의 근거

지였던 뉴욕 일대, 즉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동부를 벗어나서 에디슨의 영향력이 조

금이나마 덜 미치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서부의 ‘인스빌(Inceville)’, 즉 오늘

날의 할리우드(Hollywood)이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를 즈음해서 할리우드에 자리를 잡은 

스튜디오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

하는데, 이들은 훗날 5대 메이저 스튜디오(Paramount, Loew’s, Fox Film, Warner Bros., RKO)로 발

돋움하게 되고, 이들이 개발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은 1930~1950년대에 ‘수직통합 시스템’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역설적으로, 에디슨은 자신이 설립한 MPPC 덕분에 영화산업에서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MPPC의 독점을 피하고자 할리우드로 도피했던 스튜디오들은 새로운 독점체계인 수

직통합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 
그런데 1952년, 할리우드 영화산업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도 그 해는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1년 내내 미국 전역으로 방송하기 시작한 해였다. 전국 방송이 시작되

면서 텔레비전은 영화 산업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그해에는 와이드 스크린과 스테레오 사

운드가 등장했으며, 이전에 비해 제작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칼라 필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시점부터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의 공생 관계 내지는 경쟁과 애증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194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독

립제작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작, 배급, 상영이라는 일련의 산업적 과정에 대해서 보다 커다

란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1938년부터 1948년까지 10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마침내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 Vs.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사건에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의 수직통합 시

스템에 제동을 걸었는데, 루즈벨트 시절 미 법무부의 제소로 시작된 이 재판의 판결에 의해 할리

우드 스튜디오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 체인을 늦어도 1952년까지는 처분해야만 했다. 덕

분에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과 배급은 할 수 있었지만 상영까지 통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로

써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을 일관적으로 통제하

는 거대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 산업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렇듯, 이미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오

래전 겪었던 제작, 배급, 상영 과정에 대한 독과점 논쟁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 있다. 영상 산업을 논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

슈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콘텐츠의 배급 및 상영 과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영상 산업 전

반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영화산업은 다량의 소규모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제작비를 들

여 거대한 수익을 내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자체 

제작 편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디오와 텔레비전의 판권을 이용하여 초고예산 영

화, 즉 블록버스터의 제작 전략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블록버스터 제작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세계 최대의 국내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내 영화 상영관과 텔레비전, 비디오,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급 및 유통 과정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내

고 있다. 한 영화사가 영화, TV, 비디오 등 여러 매체들에 대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략과 동일

한 상품, 즉 동일한 영화가 여러 분배 채널을 거치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창구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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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보급과 동시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영화라는 한 상품을 

극장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시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영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구독’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화 필름의 구매 후 방문이라는 초창기 영화 쇼맨의 영화 보급 방식이 영화 필름의 

대여 후 관객 유인이라는 영화 전용관의 배급 및 상영 방식으로 바뀌게 된 이후, 오랫동안 영화의 

소비는 전통적인 과정, 즉 영화 필름의 전세계 배급 및 극장 상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구독(subscription)’이라는 형태의 영상 콘텐츠 소비 방식이 대세로 자

리를 잡고 있다. 애초에 구독(購讀)은 말 그대로 독자(讀者)가 정기적으로 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

을 받아서 읽는다는 뜻이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구독의 영역이 영상 콘텐츠로까지 확장되었

다. 현재 영상 콘텐츠의 구독은 주로 OTT(Over-The-Top media servic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OTT는 기존의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처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 콘텐

츠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전 IPTV가 통신망(network)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서, OTT는 통신망이나 셋톱박스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의 구독자는 KT든 SKB든 LG U+든 통신망에 상관없이, 그리고 컴퓨

터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디즈니 플러스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OTT는 넷플릭스(Netflix)이고,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과 디즈니 플러스(Disney+)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OTT 시
장에서는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티빙과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의 토종 OTT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다. 

Ⅲ. 영국의 영화 산업 

1. 영국 영상산업과 테크놀로지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용 영화와 같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혼합적 

성격의 콘텐츠 제작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텔레비전 관련 업자

가 영화제작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공동 투자 내지는 합작 투자의 형식이 흔히 목

격되곤 한다. 물론, 영화 제작과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현저한 차이 또한 존재하는

데, 그것은 바로 완성된 상품의 질적 완성도와 관련된 것이다. 영화 상품이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

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를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덕션 

과정에서의 다소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과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가

장 현저한 공통점은 바로 편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소위 편집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 디지털 시대의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이 가장 먼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되는 것이고, 그러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 과정과

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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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디지털화 경향은 방송 산업에 대해서보다 영화 산업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있어서는 

디지털화 경향의 영향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 영화에 있어서 디지털로 화질 개

선이 이루어지는 프레임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디지

털화 경향으로 인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의 변화는 영화제작에서의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 업체

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 된다. 예를 들어, 1995년 런던에 기반을 두고 설립

된 소호넷이라는 업체는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작업, 즉 CGI 작업에 특화된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로서 현대 영상 산업에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후반 작업에 특화된 전문 능력을 

보여주었다. 
방송 산업에서의 디지털화 경향은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는 텔레비전 방

송용 프로그램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가 일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라디오 신호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방영이 일반적이었는데, 주파수 대역의 확대와 채널 수의 증

가로 인한 방송 산업계의 변화는 케이블 산업 및 위성 방송 산업의 확장을 야기했으며, 스카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성장을 도왔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채널의 설립 비

용은 상당히 적은 것에 비해서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은 무척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

화 콘텐츠라든지 스포츠 콘텐츠의 확보 및 방송 산업 이외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업체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확충의 기회가 늘었고, 영상 산업을 영화, 방송 및 통신의 융합이

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방송 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경향은 

상호작용적 서비스 영역으로부터의 수입의 증가를 낳게 되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방

송 산업이 거둬들이는 수입 중에서 상호작용적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생겨나는 수입의 비중이 빠

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 영국 영상산업과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을 아우르는 영국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점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의 각종 미디어의 진화 및 발전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꾸준한 진화의 양상은 미디어 산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때 

더욱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선, 영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선

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화와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의 역할이 컸던 때

문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미디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창의성, 그리고 미디어 패키지 판매라는 강

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극히 양적이고도 경제적인 기준으로 영국의 미디어 산업을 바라본다

면, 영국의 IT 산업은 세계적 기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점

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미디어 시장을 간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

에서는 먼저 영국 언론시장의 흐름을 분석, 전망함과 동시에 향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큰 변수인 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에 대한 규제 정책 및 관

련 법제야말로 영국의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점진주의적인 성격을 가장 극명하

게 엿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시장의 각 부문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개별적 노력이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미디어 산업계는 날이 갈수록 수직적 통합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미디어 기업

의 일차적 관심은 여타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이윤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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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완전한 자유경쟁 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 또한 사

실이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여타의 다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과 같은 단순한 재

화가 아니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재, 혹은 문화 생산품이므로, 그것 전체에 대한 규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물론, 예전과 같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줄어

들긴 했지만, 미디어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태껏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한 규제 관련 논

의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재 혹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1980년대 이전의 영국 영화 산업은 미국 중심의 영화 업계로부터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 육

성하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입장과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적절한 혼합 양

상으로 설명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1927년 제정되었던 영화법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와 비견될 만한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의 영화법은 미국으로부터 수

입되는 영화들에 대해서 무려 7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국 사회의 점진주의적인 성격은 역설적으로 영국 영화 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제한하는 

경향 또한 보이고 있었는데, 소위 독과점 논쟁으로 인하여 하나의 영국 영화 업체가 제작, 배급, 
상영을 모두 관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 영화 산업의 오랜 기간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실

제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의 영화 스튜디오 수는 7개로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까지도 한 해에 제작되는 영국 영화 제작 편수는 30개 안팎에 머물렀다. 

영국 영화 산업은 1984년에 세금 부과 정책이 변화하고 미국 중심의 영화제작 및 배급 업체들

이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미국과 같은 강력한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국의 영화 산업은 배급과 상영 영역에서 현저히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커다란 이윤 창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영역에서의 역할이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1997년 개정 영화법과 세법은 영국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

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저예산 영화들을 중심으로 한 영국 영

화 제작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미국의 처지에서도 이러한 개정 영화법과 세법으로부터 

비롯된 세금 면제라는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영국 영화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는 시도들을 꾸준히 전개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온전하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부터 과연 영국 영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진정한 

영국 영화에 대해서만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힘을 받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방송 산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바로 BBC이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

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영국의 방송 산업을 주도해 왔던 BBC가 서서히 상업화의 경향을 보

이기 시작하면서 영국 방송 산업은 커다란,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
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업화 경향은 방송

용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을 장려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방송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1986년 피콕 위원회는 영국의 대표적인 지상파 채널인 BBC
와 ITV에 대해서 40퍼센트 이상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고, 1990년의 방송법은 영국의 모든 지상

파 텔레비전 채널들에 대해서 25퍼센트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으며, 1996년의 방송법은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들에 대해서 10퍼센트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고, 200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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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채널들에 대해서 25퍼센트의 외주 제작을 권장하였다. 이는 외주 제작사의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단지 방송용 프로그램의 제작만이 아닌 영화, 게임 등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제

작과 그 콘텐츠의 다양한 통로로의 유통이라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한 변화 과정의 양

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조직기구 차원에서의 영국 영화 산업 

조직기구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국의 영화 산업은 미국의 영화 산업과는 달리 거대 스튜디오라

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의 탄생 이후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영

향력을 행사해 왔던 요소가 바로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작과 배급 

및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대 조직기구를 영국의 영화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영국에서도 1920년대와 1950년대 사이의 기간에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유사한 조직기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시기가 있었지만 1950년대 이후까지 살아남지 못했고, 
1960년대 들어 그러한 조직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될 때는 이미 미국의 자본과 인력이 영국의 영화 

산업을 충분히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화 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대 조

직기구가 새로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의 영화 산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침체기를 

경험했는데, 그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배급 및 상영 영역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

기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오늘날 영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

윤이 창출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배급 및 상영 영역이고, 나아가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

까지 이들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영국 영화 산업의 침체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

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영화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미국의 스튜디오를 필두로 한 

거대 배급사가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영화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화 라이브러리 

역시도 그들 거대 배급사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창구를 통한 영화 콘텐츠의 단계적인 판매와 

이윤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영화 산업은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은 공통으로 개개의 프로그램 제작을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단기

적 사업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을 주된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영화나 방송용 프

로그램을 제작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외주 제

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방송 산업의 현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하지만 단기적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주된 영화 인력

과 방송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의 미흡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보다는 애초부터 고정된 타임 슬롯에 프

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방송 산업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은 공공 서비스 영역의 방송 사업자와 독립 프로덕션

에 속한 인력들에 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 이는 곧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방송용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독립 프로덕션 쪽으로 더 많이 주도록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독립 프로덕션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이는 영화 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통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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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상반된 상황으로, 결국 방송 산업이 영화 산업보다 다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방송 산업은 결국 영화 산업에서도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문화 분야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4는 영화 산

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처음으로 조성했고, 이전부터 꾸준히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에 관여해 왔던 

BBC는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현저히 늘렸다. 결국 이렇듯, 방송 산업의 영역과 영화 산

업의 영역 간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영국 영상 산업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

써 영상 산업의 주체들이 더욱 안정적인 이윤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이윤 창

출을 통해 여태까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영상 산업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이슈 또한 해결할 가능성까지도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영상 산업도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영국의 방송 산업과 BBC, 그리고 수신료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BBC는 실로 방대한 규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BBC는 

텔레비전 채널의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 어느 방식에나 상관없이 수신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중파 채널인 BBC 1과 BBC 2를 비롯해, 디지털 방송을 위한 채널들인 BBC 3, BBC 4, 
CBBC, CBeebies, BBC Parliament, BBC News 24 등과 더불어,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을 포함한 각

종 멀티미디어를 통해 수신이 가능한 Interactive TV 등 총 9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BBC는 10개에 달하는 라디오 채널을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자회사들

을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BBC는 양적, 질적으로 광범한 영역을 아우르는 채널들을 통해서 영국 

국내와 세계 곳곳을 향하여 그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 내 최대의 권력 기

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BBC의 사

회적, 정치적, 문화적 잠재력은 단순히 채널의 수로부터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BBC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협의 과정 및 격렬한 논쟁 등이 바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사로서의 

BBC를 만들어내는 일차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허튼 보고서를 둘러싼 파동 이후, BBC의 입지가 전례 없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데, 그로 인해 BBC의 주된 수입원, 즉 수신료의 독점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

고 있다. 영국에 텔레비전 방송이 도입된 이래로 줄곧 BBC가 독점적으로 거두어들여 왔던 수신료

는 BBC 힘의 원천임과 동시에, BBC의 역사를 관통하는 질곡의 토대이기도 했다. 특히 다매체, 다
채널 시대를 맞이한 작금의 현황에서, 수신료의 존폐 여부는 영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며, 그에 대한 독점적 수혜자로서의 BBC는 바로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BBC가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는 BBC와 

영국 방송계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토대를 제공하는 교과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

유는 연례보고서에서 드러나는 BBC의 경영 성과와 뉴미디어 방송에 대한 투자, 미래의 방송 환경

에 대한 견해 등이 영국 미디어 산업의 담론을 생산하는 중심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과 더불

어, 이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BBC의 재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및 감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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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BBC의 방송활동과 재정 현황은 매년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BBC 경영위원회가 발행

하는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의회의 평가를 받는다. 오프컴으로부터의 외부적 규제 및 왕실로부터

의 칙허장, 혹은 BBC 경영위원회로부터의 내부적 규제가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BBC 연례보고서에 대한 국정감사는 BBC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간섭을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전술했듯, BBC의 재정에 대한 논의의 중심부

에는 수신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BBC가 수입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하

고 있는 모든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그리고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Sports)가 최종 결정을 내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이다. 
BBC와 영국방송의 전반적인 상황 모두를 고려할 때 필요한 일은, 공영방송과 공공 서비스 방송

이라는 개념을 구별하는 일이다. 공영방송보다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서 영국의 방송 전반을 관통

하는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은 ‘방송’을 ‘공공 서비

스’라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정의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 이 

공공 서비스라는 일차적인 개념 아래에서 자신의 활동 근거를 찾아야만 하는 것인데, 때문에, 방

송의 공익성에 관련된 논쟁이 진행될 때마다, 흔히 교육이라든가 영국식 무상의료 시스템인 국민

의료 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같은 영국 내 여타의 공공 서비스 부문들이 비교 지

점으로 설정되곤 한다. 영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사회적 혜택이라는 관념이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공공 서비스 방송 일반과 공영방송 BBC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

었다고 할 수 있다. 1926년에 라디오 방송으로 그 서비스를 시작한 BBC는 한동안 독점적인 지위

를 누렸었다. 마치 NHS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었듯이, BBC는 국민의 방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었던 셈이다. 물론, NHS가 국가에 속한 기구로 세금을 통해 운영되

고 있었다면 BBC는 시청료라는 독특한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공영기구라는 점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기는 하다. 시청료라는 것이 일종의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

서 그러한 차이의 무의미함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국영방송이나 민영방송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

계로서 공영방송 시스템의 원형을 이룬 과정을 검토해 본다면, 그것이 단지 명목상의 세금이냐 아

니냐의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는 커다란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간략히 말

하자면 BBC는, ‘공영방송’이자 ‘공공 서비스 방송’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위를 통해서, 정치권

력으로부터 독립된 비판적 언론문화 기구로서의 명확한 상을 정립해 왔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

는 기관이 아닌,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BBC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

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신료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BBC의 상업적 사업 활동에 관한 문제 역

시 간과할 수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공영방송 BBC가 상업적 사업 활동을 벌인다는 데

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 사회 내에서의 주된 여론은 BBC의 상업적 활동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는 어느 정도의 상업 활동이, B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

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필요조건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듯 

보인다. 특히, BBC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그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영국민 모두가 인

정하고 심지어는 장려하기까지 하는 듯하다. 물론, 상업적 활동이 지나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BBC의 지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겠지만, 공영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소

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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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나 특정 기관으로부터의 상명하달식 명령이나 요청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 보자면, 공공 서비스 방송이 공영방송 BBC와 구별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작동하기 시

작한 것은 BBC 1과 BBC 2를 제외한 여타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나둘 설립되는 시점에서부터이

다. 재원 구조의 측면에서는 시청료에 의존하지 않는 상업적 기관으로서 민영방송 체계를 만들되, 
그것 역시 ‘공공 서비스’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방송을 위한 전

파라는 것이,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이러한 공

공재를 활용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기관에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무가 요청되어

야 한다는 주장은 별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 1980년대 이후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채널이 새로 설립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제한된 전파를 이

용하는 지상파 방송은 일차적으로 공공 서비스로서의 방송이었고, 민영방송이라는 것은 특정 사업

체나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적인 차이, 즉 재무구조의 차이를 지칭하는 보조적인 언어

였을 뿐이다. 
이렇듯, 영국에서 BBC의 지위는 유일한 ‘공영방송사’를 뛰어넘어, ‘공공 서비스 방송’의 주축을 

이루는 방송사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인데, 따라서 BBC 및 여타의 방송사들에 대한 규제는 당연

히 ‘공공 서비스’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영국에서는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의 형식보다는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고전적이고도 

원숙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특히 그 재정적 활동에 대하여서는, 전술했듯, 연례보고서의 국정감

사 외에는 뚜렷한 감시의 체계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다. 어쩌면 너무도 느슨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방법론이 아직껏 그 효력을 최대한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사 입장에서건, 정부

의 입장에서건, 시민의 입장에서건, 이익집단의 입장에서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내고, 적절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양심에 맞게 실천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하게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게는 수신료를 둘러싼 문제, 크게는 BBC와 영

국 정부와의 관계의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방송사들과 방송계 전반

에 걸친 이슈들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Ⅳ.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의 영화 산업 

캐나다의 영화 산업은 창의적이면서도 그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큰 것으로 유명하지만, 미국 할

리우드의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들이 미국을 필두로 한 국내외 영화 제작자들의 인기 촬영지로 자리 잡으면서 "할리우

드 북부(Hollywood North)"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캐나다의 영화 산업은 배우, 감독, 기술 스태

프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먼저 캐나다 영화 산업의 경제

적 파급 효과와 그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2022년과 2023년 기준으로, 약 140억 5천만 달러의 

GDP에 대한 기여도와 23만 9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

독을 바탕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당 기간 캐나다의 영화 산업에서의 추정 이익은 

약 46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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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매년 100편 이상의 자국 장편영화를 제작하여 캐나다 특유의 문화와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주된 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선도

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그리

고 퀘백주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의 요지이며,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는 그중에서도 허브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영화 산업은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디지털 배포, 신기술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과 관련된 각종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의 영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캐나다 영화 산업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세계 영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 역시 자국의 문화와 경제 영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튜디오와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함께 

갖추고 있기에, 주요 영화들의 촬영지로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

의 영화 산업은 캐나다의 영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

에, 호주 정부는 ‘스크린 호주(Screen Australia)’를 비롯한 각종 정부 기구 및 기관을 통해서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 지원이나 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있

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ZFC, 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를 통해서 지역 

영화 제작 지원, 국제 공동 제작 장려, 주요 영화 촬영지로서의 뉴질랜드 홍보 등의 정책을 구현

하고 있다. 
인도의 영화산업은 다양한 방언의 활용과 독특한 제작 방식이라는 말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도에는 15개의 공식 언어 외에도 무수한 방언이 있어, 할리우드의 영어판 영화의 흥

행을 저지하는, 자연스러운 수입 장벽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인도 영화의 독특한 제작 시스템과 

복합적인 장르의 관습은 영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춤의 통합으로 설명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인

도 영화는 노래와 춤을 곁들인 뮤지컬 식의 영화이자, 액션 장면과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 장르영화’이다. 뮤지컬 음악을 전문 가수가 녹음하고 배우는 립싱크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또한 인도 영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영화가 개봉하기 전, 뮤지컬 음악을 뮤직비

디오나 음반의 형태로 선(先)출시하여 제작비를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 영화는 스타 시스템으로의 자본 집중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따라서, 기타 분야의 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스타급 배우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함에 따라서, 영화 자체

가 탄탄한 줄거리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두 명의 스타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완벽한 춤과 노래 실력, 그리고 영어 구사 능력이 영화

배우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크리켓 경기 외에는 특별한 여

가선용의 수단이 없는 인도에서 스타급 팔방미인 영화배우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는 데도 스타급 영화배우들이 일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부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 편수를 제작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도 

영화 산업은 1992년 한해의 예를 들더라도 개봉을 앞두고 심사를 기다리는 영화 편수가 무려 8백 

36편을 기록하였다. 인도 전역에 걸쳐서는 무려 1만 2천 개의 영화 상영관이 있다. 2003년에는 총 

1,100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또한 인도는 자국 영화 점유율이 무려 9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추

정된다. 인도의 첫 번째 장편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라자 하리샨드라>(Raja Harishchandra, 1913)는 

뭄바이에서 만들어졌다. 무성영화인 탓에 춤과 노래는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기술 스태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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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를 서양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스크리트 연극을 영화화한 <샤쿤탈라>(Shakuntala, 
1920)처럼 인도의 전통적 여인을 미국 배우가 맡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사운드의 도래와 함께 

노래는 자연스럽게 인도 영화에 깃든다. 첫 번째 유성영화 <알람 아라>(Alam Ara, 1931)는 이미 

노래와 춤, 판타지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발리우드 영화의 꼴을 갖추고 있었다. 플레이백 싱어(배우 

대신 노래하는 가수)도 빠질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후 대부분의 발리우드 영화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노래가 빠지지 않는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발리우드에선 네오리얼리즘을 연상시키는 사회드라마, 스릴러와 로맨스를 결합한 뮤지컬 등 

코미디 속에 개인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신파영화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서구의 모던 댄스를 끌어

들이고 인도의 전통 춤을 각색한 새로운 춤, <벤허>를 능가하는 장대한 스케일 등을 통해 특유의 

산업을 구축한 발리우드의 60년대가 구축되었고, 그 위용은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물려지고 있다. 

Ⅴ. 영상산업과 영상 문화의 독자성 

세계적으로 영상산업 정책은 크게 미국식 시장주의와 유럽식 보호주의로 구분된다. 미국이 앞장서

고 있는 시장 제일주의 정책은, 문화상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 논

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무역기구나 다자 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매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예외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 각국이나 우리나

라의 영상산업 지원제도와 쿼터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철폐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의 국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선 유럽 국가들은 문화상품과 기타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미국

의 태도에 대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 논리의 문제가 아닌 자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자본시장과 배급시장에 대한 장악력, 세계시장 점유율 등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

는 미국 영상 산업이 자유경쟁이라는 시장 논리까지 등에 없고 세계적으로 그 힘을 더욱 키우게 

된다면 여러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던 영국의 영상산업은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자국의 

영상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다른 나라에서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여주었다. 산업혁명이라는 근현대사의 전환점에서, 영화라는 매체의 탄생은 과학적 호기심과 기

술적 실험 및 실습이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깔고서야 가능한 사건이었다. 영화의 탄생과 결부된 다

양한 과학적, 기술적 요소들은 영화를 대중매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이윤 창출을 주

된 목표로 하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영화에 도입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되기도 했다. 물론, 감독이

나 제작자, 혹은 작가의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로서의 영화를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
술적인 발명과 사업가 정신이 결합하여 완성된 영화라는 매체는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 

상품’임에 틀림이 없다. 
1995년의 영화 진흥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영화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다양

한 형태의 세제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로소 영화 텍스트가 ‘영화상품’으로, 영화업

이 단지 예술 활동이나 문화현상이 아닌 ‘예술이자 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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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영상산업으로 발전하여 왔고, 
예술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영화 및 영상이 국내외 문화 및 경제 영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지극

히 높아졌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법. 우리나

라의 영화 및 영상 문화의 독자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꾸준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연구, 비교하면서, 그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영상산업이 취할 전술 및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고, 이는 분명 우리나라의 영상산업에 중요한 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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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thesis deals with visual culture and industry in general, especially on the context of the digital 
convergence. It considers the way how film industries and television industries can be networked 
altogether. Previously, film industries and television industries were treated as independent agents so that 
issues from the outside of each industry were being considered as the 
not-must-be-thought-of-as-the-wholes. However, recent trend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shift to an 
‘another world’ make us think about the very ‘different things’. ‘The different’, what I mean, is not 
new. Netflix originally started from the mailing service. Analogues originally started from the old forms 
when even the word ‘Analogue’ did not exist. My main interest is in the context of now and what 
there was previously. On the seen level, this thesis is about (as it were) policies, regulations, and 
systems. But on the profound level, it will deal with as many thins on the visual culture as I can, 
concerning about films and future visuals. I believe that what I see to understand can make the world 
different. And what I actually see and everything that I am watching is the thing that makes the world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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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는 모집단 포함 범위를 개선하고 단일 추출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을 줄이

기 위해 두 개의 개별 표본추출틀을 활용하는 이중추출틀(dual frame) 조사에서의 가중치 산출 방

법론을 탐구한다.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두 

추출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 산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사례를 통해 저소득 계층과 같이 특정 유형 계층

의 과표집(over-sampling)을 통해 통계를 산출해야 하는 이중추출틀 조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방법을 연구한다.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 각 표본 단위에 가중

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 생산과 대상 모집단에 대한 유효한 추

론을 가능하게 하므로 조사 분석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방법을 구현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추출확률 계산: 각 추출틀에 대해 각 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을 계산하며, 설계가중치는 추출확

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3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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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침 여부 파악: 한 추출틀의 단위가 다른 추출틀의 단위와 겹치는 정도를 결정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 추출틀 모두에 존재할 수 있는 단위를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
• 이중추출틀 조정계수 계산: 중첩 정보를 기반으로 이중추출틀 조정 계수를 계산한다. 이 요

소는 두 추출틀 간의 잠재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추정치의 편향(bias)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 무응답 및 기타 요인 통합: 무응답 또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이 있

는 경우 추가 조정 요인을 계산하여 가중치에 통합할 수 있다.
• 최종 가중치 계산: 각 표본 단위의 최종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에 이중추출틀 조정 계수 및 무

응답 조정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정보 또는 보조 정보(예: 연령, 성별, 지
역)에서 알려진 모집단 정보와 일치하도록 설계가중치를 조정한다.

가중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중추출틀 조사의 표본설계 방법과 추정 목적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사례를 통해 이중추출틀 조사의 구체적인 가

중치 산출 방법을 연구한다.
최근에는 전 국민에 대한 통계 산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가구,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통계 산출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본추출 과정에서 인구총조사 

등의 국가 단위 전수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아동 

가구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통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사 환경의 변화

에 대처함으로써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중추출틀의 개념과 유형

1. 이중추출틀(Double Frame)의 개념

이중추출틀(Double Frame) 표본조사는 두 개 이상의 표본추출틀을 이용하여 동일한 모집단을 포괄

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추출틀로는 모집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의 추출틀을 활용함으로써 비포함 오차(coverage error)를 줄이고 추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

다 (Lohr, 2010).

2. 이중추출틀의 분류

이중추출틀 표본조사는 하나의 추출틀로는 모집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모집단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함으로써 비포함 오차(coverage error)를 줄이고, 추정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법이다. 이중추출틀은 추출틀 간의 포함 및 중복 여부에 따라 상

호배타적 추출틀(Disjoint Frame), 중첩형 추출틀(Overlapping Frame), 포함형 추출틀(Nested Frame), 
복합형(Complex Overlap Frame)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Kalton and Anderson, 1986; Skinner and 
Ra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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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추출틀 조사의 유형 구분

가. 상호배타적 추출틀 (Disjoint Frame)

두 추출틀 A와 B가 상호 배타적인 경우, 즉 ∩∅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두 추출틀이 서

로 완전히 분리되어 모집단의 각 요소가 어느 한 추출틀에만 속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질

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한 추출틀은 병원에 등록된 환자 목록이고 다른 추출

틀은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는 환자 목록이며, 두 목록 간에 중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이

다. 전체 모수 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추출틀별 추정량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Ŷ 

이 경우는 중복 처리가 필요 없으며, 표준적인 층화추출법에서의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첩형 추출틀 (Overlapping Frame)

일반적인 이중추출틀 유형으로, 두 추출틀이 모집단의 일부를 공유하며 중복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유선 전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추출틀 A)와 휴대 전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

사(추출틀 B)를 결합하는 경우, 유선 전화와 휴대 전화를 모두 사용하는 가구는 중복 영역에 해당

한다. 즉, 두 추출틀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즉 ∩≠∅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모집단은 다음 

식과 같이 세 개의 도메인으로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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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추정치는 세 영역 추정치의 합으로 표현되며, 중복 영역은 가중 평균 방식으로 조정한다.

다. 포함형 추출틀 (Nested Frame)

하나의 추출틀(더 작은 추출틀)이 다른 추출틀(더 큰 추출틀) 내부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이다. 
즉, 작은 추출틀에 속하는 모든 개체는 큰 추출틀에도 속하지만, 큰 추출틀에는 작은 추출틀에 속

하지 않는 개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모든 사업체 목록(추출틀 A)과 그 지역의 대

기업 목록(추출틀 B)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대기업은 사업체에 포함되지만, 모든 사업체가 대기업

은 아닌 경우이다. 
포함형 추출틀은 추출틀 A ⊂ B인 경우로, 추출틀 A가 추출틀 B의 부분집합인 구조이다. 추출

틀 A는 추출틀 B의 특정 도메인으로 간주되며, 도메인 분석이 요구된다.

라. 복합형 (Complex Overlap Frame)

세 개 이상의 프레임이 서로 중복 또는 포함되는 복합적 구조. 추출틀 간 중복 도메인이 다층적

으로 존재하므로, 추정 및 가중치 설계에 있어 복잡한 중복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주 추출틀

이 모집단의 대부분을 포괄하지만,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추출틀을 사용하

는 경우이다. 보충 추출틀은 주 추출틀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예

를 들어 일반 전화번호부를 주 추출틀로 사용하고, 신규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추출틀을 보충 추

출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중추출틀 설계에서 중복 영역의 식별 및 처리, 각 추출틀의 포괄 범위와 누락 비율 분석, 추

출틀 간 이질성 분석을 통한 가중치 산출 계획, 추출틀별 표본 추출율과 분산 비교 등은 최종 추

정량의 편향과 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계적 정밀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

다. 앞서 설명한 이중추출틀의 각 유형은 가중치 작성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중치는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중추출틀 조사에서는 각 추출

틀에서 추출된 표본이 가지는 모집단 내에서의 확률과 두 추출틀 간의 중복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요 가중치 작성 방법으로는 승수법(Multiplicity Weighting), 결합확률 가중치

(Composite Weighting), 그리고 모집단 크기 추정 기반 가중치 등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적합한 가

중치 부여 방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이중추출틀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가중치 작성 방

법론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Ⅲ. 아동실태조사를 위한 이중추출틀 표본설계

본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인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아동의 전반적

인 삶의 질과 복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아동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수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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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과 같이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

진 소수 집단에 대한 대표성 있는 통계 산출이 요구된다.

1. 이중추출틀 적용의 필요성 및 배경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대한민국 아동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취약 계층 

아동,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상태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인구 기반 조사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같은 특정 소수 집단은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낮아, 표준적인 무작위 추출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해

당 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의 정밀도를 저하시키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Lohr, 2010; Kalton, 200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대표성 및 통계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

동종합실태조사」는 이중추출틀(Dual Frame)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일반 가구 추

출틀(Main Frame)과 더불어 저소득층 가구를 특정하여 과표집(Oversampling)할 수 있는 보조 추출

틀(Auxiliary Frame)을 함께 활용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는 행정 데이터(예: 복지 수급자 

명단)를 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이는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특정 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표본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중추출틀은 비포함 오차(Coverage Error)를 줄

이고, 관심 집단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정치의 분산(Variance)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Hartley, 1962).
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적용된 이중추출틀의 구조는 포함형 추출틀(Nested Frame)에 해당한

다. 이는 보조 추출틀(저소득층 가구)의 모든 요소가 주 추출틀(일반 가구)에도 포함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Kalton and Anderson, 1986). 즉, 저소득층 가구는 일반 가구의 부분 집합이므로, 중복되

는 표본 단위에 대한 적절한 가중치 처리 및 통합 방식이 요구된다.

2. 표본설계 개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2단계 

층화집락 계통추출 방식이 적용되었다. 전체 표본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2023)에 제시되어 있다.

가. 일반가구 대상 조사

<표 1>은 시도별 조사구, 가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분포 현황이다. 표본설계 시점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최신의 표본 추출틀 정보는 2022년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표본추출틀로 활

용하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분석한 것이다.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는 388,902개이고, 가구는 21,773,507호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

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조사구의 24.2%와 18.6%를 차지하고, 가구 수의 24.8%와 18.8%를 차

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도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은 전체 조사구나 가

구의 시도별 분포 현황과 대체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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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사구 가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조사구 수 열% 가구 수 열% 인구 열%

서울 72,343 18.6% 4,098,818 18.8% 1,152,492 15.2%

부산 26,549 6.8% 1,447,825 6.6% 433,468 5.7%

대구 17,171 4.4% 1,010,834 4.6% 345,760 4.6%

인천 20,878 5.4% 1,212,731 5.6% 443,040 5.9%

광주 10,598 2.7% 623,252 2.9% 238,918 3.2%

대전 10,956 2.8% 646,474 3.0% 225,407 3.0%

울산 8,339 2.1% 453,998 2.1% 182,418 2.4%

세종 2,667 0.7% 154,019 0.7% 88,977 1.2%

경기 93,946 24.2% 5,406,963 24.8% 2,173,348 28.7%

강원 12,957 3.3% 684,895 3.1% 210,880 2.8%

충북 12,839 3.3% 704,864 3.2% 237,102 3.1%

충남 16,974 4.4% 931,370 4.3% 332,610 4.4%

전북 14,377 3.7% 777,680 3.6% 257,072 3.4%

전남 14,685 3.8% 784,645 3.6% 254,828 3.4%

경북 22,161 5.7% 1,166,306 5.4% 360,031 4.8%

경남 26,085 6.7% 1,392,608 6.4% 510,775 6.8%

제주 5,377 1.4% 276,225 1.3% 116,850 1.5%

전국 388,902 100.0% 21,773,507 100.0% 7,563,976 100.0%

<표 1> 조사구, 가구 및 조사대상자 현황

자료: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

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여 26개 층을 구성하였다. 이후 서울, 광
역시(세종시 포함) 및 9개 도 지역(동) 층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고, 도 지역(읍·면) 층에서는 따로 세부 층화하지 않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일반가구 대상 조사는 900개 표본조사구로부터 4,500가구 내 아동·청

소년을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1.5%p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의 추출은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43개 각 층 내에서 조사구를 행정구

역 번호에 따라 정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지리적으로 대

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18가구에 대해서 접촉 성공하여, 이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

는 5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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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는 전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청소

년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표본추출틀 상의 전국 저소득층 가구 내의 아동·청소년은 326,372명이다. 
시도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저소득층 가구 내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 19.9%는 경기도

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12.0%가 거주하고 있다. 
표본추출틀은 2023년 6월 말 기준의 전국 저소득층 가구 내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리스트(한

국사회보장정보원)이다. 이 조사는 1차추출단위(PSU)를 동/읍면으로 하고, 2차추출단위(SSU)를 아

동·청소년으로 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표본설계에서는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

으로 층화하여 전체 17개 층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에서 1,000

명이다. 각 층별 표본배분은 1,000명의 아동을 17개 시도별로 저소득층 가구 아동·청소년(18세 미

만)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1개 동/읍·면에서 10가구를 조사하

여 총 100개 표본 동/읍면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는 층화2단집락추출법에 따라서 추출된다. 각 층에 배분된 표본크기에 

따라 각 동/읍·면별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

출법에 따라 표본 동/읍·면을 추출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표본 동/읍·면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아

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리스트를 작성한다. 작성된 리스트에서 실사 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임의출

발점과 추출간격을 이용하여 10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다. 최종 표본 구성 및 특징

일반 추출틀과 저소득층 추출틀에서 추출된 가구를 통합하여 최종 표본 가구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추출틀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 중복 가구(저소득층이면서 일반 가구에 포함되는)에 

대한 식별이 중요하며, 이는 가중치 산출 단계에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중추출틀을 통한 

과표집은 특정 관심 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단일 추출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Skinner and Rao, 1996). 따라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이중추출틀 

설계는 아동 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분화된 통계 생산의 토대가 된다.

Ⅳ. 이중추출틀 조사의 가중치 산출 방법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가중치 산출은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얻으며, 추정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Lohr, 2010; Särndal et al., 1992). 특

히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이 일반 가구 추출틀(Frame A)과 특정 과표집 집단(저소득층 가구)
을 위한 보조 추출틀(Frame B)을 함께 사용하는 포함형 추출틀(Nested Frame) 구조에서는, 두 추출

틀 간의 중복 영역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가중치 산출의 핵심이다 (Kalton and Anderson, 1986).
본 장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적용된 이중추출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산출 과정

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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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중치 산출의 기본 원칙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내 아동·청소년 조사와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청소년 

조사로 구분된다. 전국 일반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사와, 저소득가구 내 아동의 생활

을 파악하기 위한 보완조사를 함께 수행하며, 이 중 보완조사는 이중추출틀 유형 중 포함형(Nested 
Frame) 추출틀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저소득층 가구 조사를 추출틀(B)는 일반가구 조

사 추출틀(A)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와 같은 포함형 추출틀에서 가중치 산출의 핵심은 A에만 속하

는 개체와 A와 B 모두에 속하는 개체(즉, B에 속하는 모든 개체)를 적절히 구분하고, 각 개체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중추출틀 가중치 산출은 크게 다음의 단

계를 따른다.
(ⅰ) 설계 가중치(Design Weight) 계산: 각 표본 단위가 추출될 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이는 표

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한 추출 확률을 보정한다 (Kish, 1965).
(ⅱ) 무응답 조정(Nonresponse Adjustment): 조사 참여에 실패한 표본 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

을 줄이기 위해, 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응답률이 유사한 그룹(응답 

성향 그룹)별로 이루어진다.
(ⅲ) 이중추출틀 통합 및 중복 조정: 두 추출틀(Frame A와 Frame B)에서 추출된 표본을 결합하

고, 두 추출틀 모두에 속하는 중복 영역의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는 복합 가

중치(Composite Weighting)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Hartley, 1962; Skinner & Rao, 1996).
(ⅳ)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최종 가중치를 외부 모집단 정보(예: 인구총조사 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성별, 지역 분포 등)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여,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더욱 강

화하고 추정치의 정밀도를 높인다.

2. 이중추출틀 조사를 위한 결합 가중치 산정

가. 이중추출틀 이용에 따른 조정

저소득층 가구내 아동·청소년의 표본추출은 이중추출틀(dual frame)을 이용한 경우로 인구주택총

조사 조사구 리스트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아동·청소년 리스트를 표본 추출틀로 이용하였

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일반 가구 조사를 위한 추출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리스트에서도 

추출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두 종류의 추출틀에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저

소득 아동·청소년의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여기서 와 는 일반 가구 조사를 위한 추출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리스트로부터 추출

한 표본을 의미한다.

1) 설문항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가구에서 조사된 아동‧청소년 중 저소득층 대상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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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식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두 추출틀로부터 동시에 추출될 확률인 
∩은 대단히 

작은 값이므로 ∈ ∪    으로 계산할 수 있어 표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설계

가중치는   
 

  를 이용하였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무응답은 추정치의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응답자 가중치를 조정하여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무응답 성향을 보이는 그룹을 정의하고, 해당 그룹의 응답률 역수를 곱하여 가중치를 조

정한다. 이 조사에서 무응답 그룹은 1차추출단위인 조사구와 읍면동으로 하였다.
무응답 조정 이후 전체 가구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모

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가중치 작성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23년 기준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아동·청소년 수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가중치는 최종적으로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방법을 통해서 벤치마킹되었다. 레이킹비 방법

을 적용할 때 사용된 변수는 시도*성별, 시도*연령대, 시도*(일반 아동·청소년 수,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수) 등이다. 이들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고, 각종 모평균 추정은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표본평균 형태의 추정량을 이용한다. 모평균이나 모비율 추정량의 분산 계산은 층화와 2단 집락추

출, 가중치 등의 복합표본설계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3. 조사데이터 분석 및 가중치 산출 현황

가. 조사 현황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내 아동·청소년 4,753명,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청소

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추출틀 A)를 이용한 일반가

구 대상 조사는 1,053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소득층 가구 리스트(추출틀 B)를 이

용한 조사는 13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추출틀에서 조사된 가구 유형별 응답자 현황은 <표 2>와 같다.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로

부터 얻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8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8%에 불과하다. 만약 전체 

표본크기 5,753명을 인구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로부터 추출하여 조사했다면 104명이 조사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이중추출틀을 이용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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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추출틀 유형 및 가구 유형별 응답자 현황

구분

　추출틀 A
(조사구 리스트)

　　추출틀 B
(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 합계

아동수 열%　 아동수 열%　 아동수 열%　

저소득층 가구 86 1.8% 1,000 100.0% 1,086 18.9%
일반 가구 4,667 98.2% 0 0.0% 4,667 81.1%

합계 4,753 100.0% 1,000 100.0% 5,753 100.0%

각 추출틀에서 조사된 가구 유형별 응답자 가중치 분포 현황은 <표 3>과 같다. 인구총조사 조사

구 리스트로부터 조사된 응답자의 가중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로부터 얻은 저소득층 아동·청
소년 응답자의 가중치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6.18배 크다. 이는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표본설계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추출률을 높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3> 추출틀 유형별 응답자 가중치 분포 현황

　구분
　추출틀 A

(조사구 리스트)
　　추출틀 B

(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 전체　

표본크기 4,753 1,000 5,753
100% 최댓값 9,148.3 915.6 9,148.3

99% 7,785.9 846.9 7,655.9
95% 3,993.9 560.1 3,580.8
90% 2,984.4 464.1 2,749.9

75% Q3 1,727.0 312.8 1,557.1
50% 중위수 1,168.7 215.7 990.8

25% Q1 760.1 144.2 555.7
10% 550.0 84.1 225.0
5% 450.4 71.5 144.3
1% 245.0 44.6 63.6

0% 최솟값 17.7 24.2 17.7
평균 1,539.0 249.2 1,314.8

변동계수(%) 86.2 61.4 99.1

<표 4>는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2023년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와 단일 추출틀을 이용할 때 예상

되는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통

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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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중추출틀 이용 조사와 단일 추출틀 이용 조사의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 비교

　가구유형 설문항목　

이중추출틀 이용 조사 추출틀 A 이용 조사(예상)

응답자 추정값
상대표준

오차
응답자 추정값

상대표준
오차

저소득층
　
　
　

(보호자) 건강 만족도 1,086 5.86 1.86% 104 5.82 3.90%

(보호자) 주관적 삶 평가 1,086 5.41 2.33% 104 4.98 6.75%

(아동) 건강상태 1,086 1.93 2.03% 104 1.94 4.53%

　안경, 렌즈 착용율 1,086 33.0% 7.16% 104 39.7% 16.54%

일반가구
　
　
　

(보호자) 건강 만족도 4,667 6.91 0.57% 5,649 6.91 0.52%

(보호자) 주관적 삶 평가 4,667 6.98 0.54% 5,649 6.98 0.49%

(아동) 건강상태 4,667 1.69 0.89% 5,649 1.69 0.80%

　안경, 렌즈 착용율 4,667 24.8% 4.36% 5,649 24.8% 3.96%

전체 가구
　
　
　

(보호자) 건강 만족도 5,753 6.87 0.56% 5,649 6.90 0.52%

(보호자) 주관적 삶 평가 5,753 6.91 0.53% 5,649 6.95 0.50%

(아동) 건강상태 5,753 1.70 0.85% 5,649 1.69 0.81%

　안경, 렌즈 착용율 5,753 25.2% 4.15% 5,649 25.0% 3.96%

Ⅴ.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두 개의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이중추출틀(dual frame)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포괄범위

율을 높이고 편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23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사례로, 포함형(Nested Frame) 추출틀 구조에서의 가중치 산출 방법을 연구하였다. 
일반가구 조사와 저소득층 보완조사는 각각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와 기초생활수급자 명

부를 추출틀로 하여 별도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가중치 산출은 추출확률, 중복 여부, 무응답 보정, 모집단 정렬(사후층화, 레이킹) 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저소득층 표본은 별도의 가중치 조정을 통해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추

출틀 방식은 저소득층 아동 표본 수와 통계 정밀도를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단일추출틀에 비해 상

대표준오차(RSE)를 크게 낮추었다. 결합 가중치를 산출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비편향성을 확보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출틀의 최신성과 정확도 확보가 필요하다. 이중추출틀 조사의 신뢰도는 추출틀의 품질

에 크게 좌우되므로, 인구주택총조사 및 행정자료의 정기적인 갱신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추

출틀 간 중복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포함형 구조에서는 추출틀 간 중복 식별이 중요하

며, 중첩 단위의 정확한 분류 및 처리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결합 가중치 방법의 정교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중치 산출 과정에서 다양한 

조정 변수(성별, 연령, 지역 등)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고도화 연구가 요구되고, 레이킹비(Raking 
Ratio) 조정 변수 측면에서도 모집단 정보와 가중치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성별 외에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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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 변수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과표집 설계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

해 과표집 비율과 표본크기 설정에 관한 사전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조사 설계의 표준화 및 매뉴얼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조사 시 일관된 설계와 분석을 

위해 이중추출틀 설계와 가중치 산출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본조

사와 행정데이터의 통합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가중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론적 연구가 향후 통계 품질 제고에 핵심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추출틀 설계를 통해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 내 아동을 포괄하는 표본조사

를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가구 기반 표본만으로는 대표성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을 보완조사

를 통해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 대한 통계 산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의 정확도와 추출틀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갱신과 검증이 요구되고, 
가중치 산출 방법에 대한 정교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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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methodology of weight calculation in dual-frame surveys, which utilize two 
sampling frames to improve population coverage and reduce bias. Using the 2023 Child Well-being 
Survey in Korea as a case stud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a nested frame structure, 
where a supplementary sample of low-income households is drawn in addition to the general household 
sample.

Because low-income children comprise a small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e survey incorporated 
administrative data on welfare recipients to oversample this group effectively. The paper details the 
weight construction process, including base weights, adjustments for nonresponse, and post-stratification 
using population benchmarks such as age, gender, and region. For the dual-frame integration, a 
composite weighting method was employed to combine the general and low-income samples while 
accounting for any overlaps.

The results show that without the dual-frame approach, reliable statistics on low-income children 
would not be achievable. The dual-frame design significantly improved both sample representation and 
the precision of estimates, particularly for vulnerable subpopul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dual-frame surveys are an effective approach for producing representative and unbiased statistics in 
complex population structures, especially when certain subgroups require targeted over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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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전문성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2020).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교사 양성과정은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Barnett, 
2011). OECD(2019)는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통해 유아교사 교육의 내용, 실습 과정, 자격 기준

의 명확성과 함께 이들 요소의 구조적, 실천적 일관성이 유아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

어나, 실제 교육 현장과 연계된 실천적 양성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Heikka et al.,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학에서 온, 오프라인 

과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방적 온라인 강의 방식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과정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희정, 신혜정, 2022; 황소영, 김선영, 2020). 블렌디

드 러닝은 전통적인 대면 교육(face-to-face learning)과 온라인 기반 학습(e-learning)을 유기적으로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년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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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자의 참여도와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 설계 전략이다(임
정훈, 2004). 블렌디드 러닝은 일반적으로 혼합방식과 보조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우종정, 김보

나, 이옥형, 2009; 전병호, 김용, 2017), 플립러닝도 선행 학습 개념이 추가된 블렌디드 러닝의 유형

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강의실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해서 최적의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전병호, 김용, 2017).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간의 상

호작용을 극대화하여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모

두 활용하는 블렌디드 학습을 강조한 바 있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이상수, 2007). 오프라

인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온라인 학습의 이점

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습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들은 오프라인에

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불충분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완함으로써 학습효

과를 높이는 블렌디드 러닝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김준호, 김

태석, 2010). 
박희정과 신혜정(2022)의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이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

감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고, 특히 유아교사 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이론 학습과 실습, 피드백 

및 자기성찰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교육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Means et al., 2013). 
Garrison과 Vaughan(2008)은 블렌디드 러닝을 교수-학습 공간의 재설계로 정의하며, 학습의 깊이와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교육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자 맞

춤형 콘텐츠 제공, 비동기적 학습의 확장, 실시간 상호작용 기반 활동의 가능성이 확대되며, 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학습성과가 보고되고 있다(Brown et al.,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블렌디드 PBL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효과

가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또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블렌디

드 러닝은 예비교사들의 학습 참여도, 반성적 사고력, 실습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

를 보였다(McKenney & Reeves, 2018).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핀란드에서는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반성적 저널,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이 유의미한 학습성과를 창출

한 바 있다(Heikka & Waniganayake, 2011). 
호주에서도 다양한 대학이 블렌디드 러닝 기반 교사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빅

토리아 대학교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통합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 project) 및 온라인 기반 교

수설계모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Victoria University, n.d.). 또한 부속 유치원과의 협력 운영

을 통해 온라인 실습 준비 활동, 동영상 사례 분석, 실시간 피드백 세션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호주는 유아교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 기준인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AQF)과 유아교육 품질 기준인 National Quality Standard(NQS)를 바탕으로 

교사 양성과정을 설계하고 있다(ACECQA, n.d.). 특히 호주의 유아교사 자격 인정기관인 

ACECQA(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는 교사 교육과정의 질, 실습

시간, 평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유아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유아교육 관련 학위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유아교육과 학

생 대상 등록금 지원 등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상당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

주는 주별로 교육 정책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빅토리아 주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비교적 성

공적으로 안착했고,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 본교를 두고 있는 빅토리아 대학은 다양한 캠퍼스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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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 오프라인 과정의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많은 수의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TAFE)을 모두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로, 자격증부터 

박사과정까지 다양한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앞두고 교사 자격을 일원

화해 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

다.
최근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교사 양성과정에 관한 자격 기준은 뜨거

운 쟁점 중 하나이다(김은영 외, 2014; 이영애, 2024). 이러한 사회적 이슈 가운데 온라인 기반 학

습과 오프라인 실습의 통합적인 운영 방식인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대체로 이론과 모의수업 시연을 포함한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습은 단일 연령 대상 단회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격수업과 실습 통

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연구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설양환 외, 
2017; 이 선, 2020).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반 교육환경이 일상화되면서 블렌디드 러닝 방식

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나지은, 2023; 쟈위에, 2024). 
그러나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적 논의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나 정책적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해외 대학 유

아교사 양성 온라인과정에 관한 연구(이영애, 박진이, 2024)에서도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된 전

반적인 교사자격 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현장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방문을 통한 면

담, 관찰, 현장 자료 등이 포함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해외의 실질적인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과 연계된 블렌디드 러닝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해외 우수사례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심

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와 정책 결정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실습학기제 등 현장 실습 강화와 관련한 

교육 정책의 흐름 속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현장 실습 운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과과정 재

구성, 자격 기준 통합,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방법 도입 여부에 있어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빅

토리아 대학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유아교사 자격 관련 정책 결정

과 후속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수-학습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블렌디드 러닝 중심의 현장 실습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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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문헌자료는 선행연구(김지현, 김자현, 2022; 박은

혜, 장민영, 2015; 이영애, 박진이, 2024; 한지혜, 2002)를 통해 호주의 온라인 대학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1차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중 온, 오프라인 과정의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유아교사 자격과

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학생 규모, 학위 및 비학위 과정등을 운영하고 있어 사례연구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빅토리아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빅토리아 대학의 웹사이트, 호주 

교육부 웹사이트, 호주 자격즉 발급 관련 웹사이트가 주요 문헌 연구 대상이다. 
한편, 빅토리아 대학의 구체적인 블렌디드러닝 운영 사례 조사를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빅토리

아 대학 학생, 부속유치원 교사 면담 및 환경 관찰이 이루어졌다. 블렌디드 러닝 사례에 대한 주

요 면담 대상은 유아교육과 S 교수이다. S 교수는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전임교수로

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현장에서 10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자료수집 과정

 1차 자료는 호주 빅토리아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유아교사자격과정을 위한 학위과정, 입학자격 

조건, 교육과정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에서 제공

하는 각종 안내자료(예: 입학가이드북, 실습자료 등), 교육부, 자격증 발급 관련 사이트를 통해 추

가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웹사이트 상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의 구체적인 사례

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

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을 호주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 학과장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 학과장 교수는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방문을 허락하였고, 유아교육과 S교수

를 소개해 주었다. 연구자는 11월부터 6일부터 8일까지 호주 빅토리아 대학 두 개의 캠퍼스(City 
Campus, Fottscray Campus)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먼저, 유아교육과 S교수를 만나 인터

뷰를 진행하였으며, City 캠퍼스에서 쉬고 있는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빅토리아 대학

은 멜버른 도심에 City 캠퍼스, Footscray 지역에 2개 캠퍼스(Footscray Park, Foot Nicholson), 기타 

멜버른 서부지역에 3개 캠퍼스(St. Albans, Sunshine, Werribee), 기타 지역에 2개 캠퍼스(VU 
Brisbane, VU Sydney)가 있다. 이 중 유아교육과는 주로 Footscray Nicholson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

며 이 캠퍼스에는 교재교구 실습실이나 모의수업 활동실 및 부속 유치원(Footscray Nicholson 
Chidren’s Centre)이 있다. 도심에 있으며 32층 건물로 최근 리모델링된 City 캠퍼스는 많은 학생들

이 이용하고 있어 연구자는 City Campus와 Footscray Nicholson 두 개의 캠퍼스를 방문하였는데, 
City 캠퍼스에서는 강의실, 휴식 공간, 자율학습 공간 등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둘러보고 학생과 

간단한 면담을 나누었으며, 이후 유아교육과 S교수의 동행하에 Footscray Nicholson 캠퍼스에서 학

생들의 수업, 부속 유치원과 교직원의 인트라넷 등을 관찰하였다. 
S교수와의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대화 내용은 참여자인 S교수의 동의하에 녹음하

였다. S교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0년간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빅토리아 



호주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육과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

- 85 -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속 유치원은 유아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을 

촬영 및 관찰하였으며, 교사들의 학급 일지, 계획안, 포트폴리오 등을 사진 촬영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 외에 학생 면담, 부속유치원 교사 면담 등을 통해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 분

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김지현, 김자현, 2022; 박은혜, 장민영, 2015; 이영애, 박진

이, 2024; 최현자, 2005; 한지혜, 2002)를 참고하여 연구문제에 맞춰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찰

된 분석 기준에 준거하여 녹음자료는 전사 및 번역하였으며, 전사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반복되는 주요 어휘와 유사한 내용들을 1차 분류하였다. 1차 분류한 전사본과 관찰 메모, 사진 등 

수집한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사례를 추출하여 번호를 매겨 정리하

고,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의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사 자격증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과 역할을 살펴보고, 교과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

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교사 자격증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과 역할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Victoria University)의 유아교육과는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해 유아교사 자

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각 과정은 유아교육 및 보육품질청(ACECQA, 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과 빅토리아 교사협회(VIT, 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의 인

증을 받아 졸업 후 유아교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호주 국

가 자격 체계(NQS, 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근거하여, 학위 수준에 따른 자격 구조와 빅토리

아 교사자격 관리기관(VIT: 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 유형과 

지원 자격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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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빅토리아 대학 유아교사 자격증 유형

과정명 자격증 유형 지원자격 역할

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교육보조인력 자격 
(Assistant Educator)

고등학교 졸업 수준, 영어 
능력 기준 있음

보조교사(educator), 
교사지원업무

Diploma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룸리더/현장 책임자 (Room 
Leader), 유아반 

보조교육계획 수행 가능

Certificate III 수료자 또는 
동등 자격

룸리더(room leader), 
교육계획 운영,
교사와 협력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사
(ACECQA/VIT인증)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자격

3-5세 유아반 교사 (Early 
Childhood Teacher, ECT), 
교육과정 총괄, 최종 실습 

시 3주간 단독 운영

Maste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사
(ACECQA/VIT인증)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0-5세 대상 유아반 교사, 
최종 실습 시 단독 책임 

운영

표 1과 같이 각 자격증은 호주 유아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에 따라 구분되며, 
학위 수준과 실습 요건, 배치되는 아동 연령층 등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현장 내 위치와 역할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ertificate III(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보육 3급 자격)은 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을 하는 자격이며, Diploma(Diploma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가진 자는 Room Leader와 유아반 보조교육계획 수행이 가능하다. 
Certificate III 과정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이 결합된 형태로 1년 과정이며 보육 기관에서의 실

습이 포함된다. Diploma 과정은 1년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영유아 대상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은 학사과정으로 편입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Certificate III 과정과 Diploma 과

정은 학과가 아닌 직업교육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직업전문기관)를 통해 운

영된다. TAFE는 고등학교 이후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 시스템으로 미용, 디자인, 보육, 
회계, 비즈니스,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KPMG Australia, 2018). 
TAFE는 일반적으로 TAFE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대면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

닝 형태가 많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학위과정인 고등교육과 TAFE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데 빅토리

아 대학의 TAFE는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된다.
유아교육과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정식 유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 ECT) 

자격을 가지며 교육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정식 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VIT에 등록해

야 하며, 이를 위해 학위취득, 80일 이상의 실습 이수, 영어 능력 증명, 범죄경력조회 등이 요구된

다. VIT(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는 빅토리아 주 교사 자격 인증기관으로, 호주 빅토리아 주

에서 교사로 일하려면 이 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VIT는 예비교사가 학위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해당 자격이 VIT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등록을 유지하려면 전문성개발(PD: 
Professsional Development)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VIT는 빅토리아 주에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공식

적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법정기관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임시 교사 자격 등록인 ‘Provisional registration’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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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험과 평가를 거쳐 정식 유아교사 등록인 ‘Full registration’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국의 교사 자격 체계와 유사하나, 졸업과 동시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교사 등록과 자격 구분이 보다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빅토리아 대학 유아

교육과에는 교육보조인력 자격인 Certificate III와 Diploma 과정은 운영하지 않으며, 이는 TAFE에

서 담당한다. 빅토리아 대학은 학사학위를 제공하고 학사학위 미만의 과정은 TAFE에서 제공한다.

2)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과과정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교과과정은 이론 과목과 실습으로 구성된 3년간의 체계적인 과

정이다. 호주의 대학 학사과정(Bachelor’s degree)이 일반적으로 3년제로 운영되는 배경은 역사적으

로 호주 고등교육 체제가 영국의 교육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본 과정은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운영되며, 모든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Core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총 288학점(Core)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한 학점은 48학점으로 제한된다. 일

부 과목은 선수과목 이수를 전제로 하며,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정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본 교과과정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캠퍼스

에서 진행되는 대면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Online Real Time), 그리고 자기주도형(Online 
Self-Paced)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된다.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과과정의 구체적 과목 구성

은 표 2와 같다.

<표2> 빅토리아 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과목 구성

학년 교과목명 학점 내용 수업유형*

1학년

(8과목,
96학점)

Personal and Professional Learning 12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습경험 성찰을 통한 
학습 역량 함양

CC
ORT

Human Development,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12 아동·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
간 발달 이론 탐구

CC
ORT

Reconciling Australian Humanities 
Education

12 호주 원주민의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포용 실천

CC
ORT

Creativity and the Arts in 
Education

12 창의적 접근을 통한 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학습

CC
ORT

Playing with Play 12 다양한 유형의 놀이 참여를 통한 놀이의 중요
성 탐색

CC
ORT

Professional Understandings of 
Quality frameworks in Early 
Childhood

12 유아교육 실무의 질적 프레임워크 이해 및 전
문적 실천을 위한 기초 지식 함양

CC
ORT

Educational Programs and 
Practice

12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제를 
기반으로 영유아 학습 계획-실행-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

CC
ORT

Safe, Secure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nvironments

12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략 개발

CC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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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City Campus (대면 수업), FN = Footscray Nicholson Campus (대면 수업), ORT = Online Real Time (실시간 온라

인 수업), OSP = Online Self-Paced (자기주도형 온라인 수업)

학년 교과목명 학점 내용 수업유형*

2학년
(8과목,
96학점)

History, Philosoph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12 역사·철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
아교육 맥락에서의 성찰 능력 함양 

FN,
OSP,
ORT

Moving with Young Children 12 유아의 움직임이 교수 ·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해

FN,
OSP,
ORT
FN,

OSP,
ORT

Engaging with Place through Play 12 플레이워크(playwork) 실습을 통한 유아 주도 
놀이 기회 창출 및 지원 역량 함양

Engaging with Place through 
Rethinking Childhoods and 
Development

12
놀이공간에 대한 비판적 장소성 탐색과 상호 호
혜적 관계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함양하고, 플
레이워크(playwork) 실습을 통해 적용

FN,
OSP,
ORT

Materiality in Early Childhood: 
Visual and Creative Arts

12 유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예술교육 역량 함양
을 위한 예술 재료 탐구

FN,
OSP,
ORT

Music, Movement and Dramatic 
Arts

12 철학적 관점의 미학·시학 언어 탐구 및 예술 
기반 유아교육 경험 설계

FN,
OSP,
ORT

Practice in Partnership 1 12 3세 미만 영유아 교육실습을 통한 실천 역량 
함양

FN,
OSP,
ORT

Practice in Partnership 2 12 3~5세 유아 대상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

FN,
OSP,
ORT

3학년
(7과목,
96학점)

Thinking with Young Children: 
Language and Literacy

12 유아 언어와 문해의 고유성 이해 및 사회적 맥
락 속 언어와 문해를 통한 의미 구성 탐구

FN,
OSP,
ORT

Practice in Partnership 3 12 15일간의 협력 유치원 프로그램 실습을 통한 
교수 실천 구체화

FN,
OSP,
ORT

Thinking with Young Children: 
Science, Maths and Technology

12 유아의 의미 구성을 지원하는 수학, 과학, 기술 
이해 및 다학문적 교육 경험 설계 역량 함양

FN,
OSP,
ORT

Advocacy in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2 유아교육 기관 운영 체계 내 윤리적 리더십 및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옹호 및 실천 활동

FN,
OSP,
ORT

Critical and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2
지역, 공간(place)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아교
육 교수학습 실천 모색 및 현대 연구 패러다임 
이해

FN,
OSP,
ORT

Equity, Social Justice and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2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수 
실천 방안 학습

FN,
OSP,
ORT

Practice in Partnership 4 24 사회적 포용과 차이 존중 원칙을 실천하는 실
습 수행을 통한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FN,
OSP,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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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ctoria University. (n.d.)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BEC
https://www.vu.edu.au/courses/bachelor-of-early-childhood-education-ebec
Victoria University. (2024).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ourse code: EBEC. 
https://content.vu.edu.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4-10/ebec-2025.pdf

빅토리아 대학의 교과과정 특징은 블록형 교과과정(Block model)으로 1 교과목당 4주간의 수업

으로 이루어지며 한 번에 1과목만 수강하게 되고 한 학기에 총 4개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학생들

을 인터뷰했을 때, 이러한 블록형 교과과정이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는 한 과목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일과 학

습을 병행하거나 실습을 연계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1학년 과정의 경우 학업 경험이 서로 다른 신입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VU First Year College®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멜버른에 위치한 City Campus(CC)
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1학년 과정은 유아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적 학습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실습

을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Footscray Nicholson 캠퍼스에서의 대면 수업(FN), Zoom을 통한 주 3회 실

시간 온라인 수업(Online Real Time, ORT), 주 1회 지원(support) 세션이 포함된 자기 주도형 온라

인 수업(Online Self-Paced, OSP)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2학년 과정에

서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습을 수행하며 영유아, 가족,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3학년 과정에서는 교직 진입을 목표로 전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수업을 수

강하며, 2학년 과정보다 심화된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포용성을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진다.
석사과정의 경우 2년 과정이며, 2년 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빅토리아 주를 포함하여 

호주는 유아교사 공급에 대한 시급함이 있어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

원 기금을 제공한다. 4년제 학생들도 3년 후에 유아를 가르칠 수 있다. 대학원 현장 실습은 3-5세 

유아 대상 15일, 0-2세 대상 15일, 그리고 유치원에서 25일이며 최종 3주간은 완전한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가르친다.

2.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과정 운영

가.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과정 구조

빅토리아 대학교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직장인, 지방 거주자 등)를 고려해 블렌디드 러닝 기반

의 수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플랫폼은 VU Collaborate, Padlet,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운영이며 수업방식은 크게 실시간 화상강의와 비실시간 콘텐츠, 오프라인 대면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다양한 지역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유아교육과 대면 수업은 

주로 Footscray campus에서 운영된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Zoom 기반 주 3회 저녁 수업이 있으

며, 비동기 온라인 수업(자기주도 학습 + 주 1회 지원 세션)이 있다. 온라인 수업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Padlet, 인포그래픽 제작, 포스터 발표, 비디오 과제, 반성적 글쓰기 등 다양한 형식

의 학습활동을 포함하며,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실천 중심 평가로서 리포트 형식보다 

실제 수업 적용 중심(포스터, 수업계획안, 영상 등)이고, 둘째, 디지털 도구 활용으로 Padlet, 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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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grid 등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학문적 성실성 관리로 유사도 분석, 
AI 탐지, 면대면 방어(oral defense)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한 후, 강사와 

Zoom에서 구술로 자신의 과제를 설명하는 절차를 통해 AI 사용 여부 및 진정성을 검증받는다. 이
러한 평가 방식은 교수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1명의 전임교수 당 20명의 스태프가 팀을 구

성하여 수업 및 피드백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교수-학습 운영 특성

빅토리아 대학교에는 학습 설계자(학습 디자이너)가 상주하고 있어 각 학과와 협업하면서 교수 

학습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약 3년 주기로 학습 환경을 재설계하고 있는데, 교수진은 학습 목

표를 제공하고 학습설계자가 기술을 도입하고 제안하는 형식이다. 유아교육과 전임교수는 총 24명

이며, 유아교육 전문가이고 이들이 각 과목을 운영하는 주요 책임자이다. 교수들은 교재를 책임지

고 계약 강사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한 학급을 맡으며 자신의 과목당 20명의 계약 교수

나 강사가 있다.

예를 들어 M00라는 교수의 경우 통합교육 전공의 통합교육 실제를 맡고 있습니

다. 그는 교재를 책임지고 계약 강사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는 한 클

래스를 맡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자신의 수업이 있는 20명의 강사들이 있을 것이

며 그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강사와 소통하고 그 질문에 대답

할 수 없다면, 1500개의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M00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단지 20명의 스테프로부터 20개의 이메일에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20명

의 스테프를 5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강사가 팀

장으로 있어요. 팀원 강사들 중 일부는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직원이 

있고 종종 신규 직원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네 명은 팀장에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다음 팀장은 더 많은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면 팀장에게 물을 수 있어요. 
                                                  (2024. 11. 7. S교수 면담)

이 대학의 학생들은 직업과 연령이 다양한데, 예비유아교사들은 가족 구성원 또는 자녀와 함께 

실습할 수 있도록 가정 기반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놀이, 노래, 춤 등 참여적인 활동을 과제

로 활용하고 이론과 실제의 연결을 강조하며, padlet 등을 활용하여 반성적 저널쓰기, 개인 정체성

에 대한 시각화활동(자상화 그리기) 등을 통해 정체성 개발과 실천가로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학습 설계가 이루어진다.

한 교수당 학급을 세 개에서 여섯 개를 가르치는데 하나 또는 두 가지 다른 과목

을 수업하며 한 반에 35명의 수업인 경우 두 개의 수업을 하여 두 배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18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세 가지 평가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라가고, 답변을 페들렛에 

올리고, 세 가지 평가 과제를 제출합니다. 정보 그림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는데, 가
족이나 교육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

한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2024. 11. 7. S교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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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은 4주 동안 3개의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자기 성찰 및 반성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이론적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에 관한 것인데 배운 이론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주는 것이다. 지필시험은 없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제출한 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만약 ChatGPT를 사용했거나 친구의 작품을 모방하여 제출했을 때 교수와 면담을 하면서 자연스럽

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실습 관련 과목에 이러한 평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실습 후에

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며 10분 내외의 구두 인터뷰를 통해 평가한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형식

(포스터, 시각자료 등) 중심으로, 학부생은 실무 경험을, 대학원생은 정책 분석 등을 강조한다. 과

제로 학문적 글쓰기나 리포트는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부모, 동료교사, 사회와의 소

통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실습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실습 도중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 학생지원체계

학생지원체계로 온라인 오피스아워가 있어서 Zoom을 활용한 교수-학생 간 실시간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학생이 궁금한 점을 즉시 물어 볼 수 있는 개별 상담 시간을 Breakout room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전공 주제별 전문 초청 강연을 대규모 웹세미나로 운영하고 이때 졸업생 및 현직 교사

도 참여할 수 있다. 전담 부정행위 조사팀을 구성하여 표절,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유사도 검

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ChatGPT 사용 여부까지 판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실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즉 부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합니다. 따라서 강사

들이 가르치고 채점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아내려 많이 

노력하지요. 그래서 부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문적 성

실성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방식을 알려줍니다. (중략). 정책상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원래 타 문헌을 인용하는 것이 10~20% 포함되

어야 하는데 유사도 점수가 0으로 나오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AI를 사용했기 때

문에 유사성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과제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

정행위로 조사됩니다. 
  (2024. 11. 7. S교수 면담)

    
빅토리아 대학은 자체 표절률 검열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관찰한다. 학교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학부생들은 주로 친구나 동료의 과제를 제출할 가능성

이 높고, 대학원 과정의 경우 AI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과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타 문헌 인용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절률이 있다고 하여 모두 부정행위

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표절률을 판단할 때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지는 않고, 내용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경우에 표절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일입

니다. 특히 ChatGPT를 활용해 작성된 글의 경우, 그렇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
라서 35% 표절률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많은 참고자료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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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인용과 참고의 내용이라면 괜찮으나, 만약 전체 문단을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된 경우, 우리는 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2024. 11. 7. S교수 면담)

3. 블렌디드 러닝 현장 실습

실습은 전체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중심축으로,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어 블렌디드 러닝으로 설계된

다. 현장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나 피드백과 보고서 제출 등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학사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실습 기간은 차이가 나는데, 학사과정의 경우 정해진 5단계 실습 루트를 따

라 표 3과 같이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0일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실습으로 10일은 

빅토리아 대학 부속유치원 플레이워크(playwork)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5일은 0-2세 대상 보육기

관에서 실습을 하며, 55일은 3-5세 대상 보육기관 또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

우 총 60일의 실습이 요구되는데 10일은 0-2세, 10일은 2-3세 영아 대상이며, 10일은 3-5세 유아 

대상, 5일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25일은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습을 한다. 실습에 참여

하기 위해서 아동보호 및 의무 보호 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며,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실습계획서를 제출한다. 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은 중

간평가, 최종평가를 받고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 후 강사와 만나 실시

간으로 소통하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피드백을 받는다. 학생은 최종 실습 종료 후, 멘토 교사 

평가와 강사 면담(실시간 평가)을 통해 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받는다. 이는 단순한 출석 중

심 실습이 아닌, 문서 능력·성찰·상호작용·리더십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이다. 

학생들은 0세부터 2세 반에서 15일 동안 실습을 합니다. 그들이 평가를 제출할 때 

포트폴리오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강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
를 위한 시간으로 10일이 주어지게 되며 강사와 10분 동안 이야기할 시간을 갖습니

다. 강사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습 단위에서 학생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실습을 마치기 전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실습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3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해서 좋은 일이 아니죠. 
                (2024. 11. 7. S교수 면담)

빅토리아 대학교는 다양한 국제 및 지역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3주간의 말레이시아 유아교육

기관 실습, 6개월간의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4주간의 호주 북부 원주민 지역 실

습 등이 있다. 학사과정 실습의 특징은 다양한 연령대 유아와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고 지도 

강사와 면담 등을 통해 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 초등 저학년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환경에서의 실습 경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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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현장 실습단계 및 내용

실습단계 기간 실습내용

VU Play 실습 10일 놀이 기반 팝업 공간에서 실습 (playwork 개념 적용)

0–2세반 실습 15일 Birth-to-2 room (관찰, 상호작용 중심)

3–5세반 실습 1 15일 관찰 및 문서화 중심 실습

리더십 프로젝트 15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도적 프로젝트 수행 (예: 원주민 문화 
통합, food bank 도입)

3–5세반 실습 2 25일
(3주) 최종 실습, 25일간 완전한 수업 책임 부여 (3주간 독립 운영)

자료: Victoria University. (n.d.) Bachel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BEC
https://www.vu.edu.au/courses/bachelor-of-early-childhood-education-ebec

유아교육과가 주로 수업하는 Footscray Nicholson Campus에는 Footscray Nicholson Children’s 
Centre라는 부속유치원이 있어 유아교육과의 현장 실습과 연구에 협력하고 있다. 이 센터는 3개월

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일제 또는 시간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3세와 4세 

유아를 위한 통합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 최대 정원은 54명이며 ACECQA의 국가 품질기

준(NQS) 평가에서 우수 등급(Exceeding NQS)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관의 주요 교육철학은 

Playwork1)라는 영국의 놀이 기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실내외에서 다양한 놀이기반 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반별로 실외놀이 환경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다. 교실에 통합된 관찰실을 통

해 학부모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영유아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30∼오후 6:00까지이고,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순위로 입학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도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빅토리아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호주 빅토리아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블렌디드 러닝 기반 유아교사 양성과정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과 연계된 블렌디드 러닝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빅토리아 대학은 유아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과 역할이 달랐다. 유아 연령 학급을 총괄할 수 있는 유아교사 정교사 자격증은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고, 교육보조요원 자격은 Certificate III 과정, 룸 리더 자격은 

Diploma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들은 학과가 아닌 대학 내 직업전문기관인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어드벤처 놀이터 운동에서 기원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韓國放送通信大學校 ｢KNOU 논총｣ (2025. 8.)

- 94 -

TAFE를 통해 이수할 수 있었다. 유아교사 자격취득 체계는 우리나라의 자격 체계 및 지원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자격증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과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앞두고 교사의 역할,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고,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교사의 역할이 자격에 따라 단계별로 이루

어진다면, 교사 수급 문제와 자격 기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유아교사 양성 경로

를 다양화하고 각 경로에 따른 역할과 전문성 기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둘째, 교과과정의 경우 4주간 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블록형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교과과정 구조의 유연성과 집중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다과목 동시 수강 방식과 

대비되는 혁신적 교수-학습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 과목에 집중하여 학습 

심화를 유도하고 학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Garrison & Vaughan, 2008). 
일반적으로 학기별 5-6개 과목을 병행 수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학습 분산

과 학습몰입 저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는 반면, 단기 집중형 수업이 가능한 블록형 교육과

정 모델은 학생의 수업 이해도 증가에 기여하며 영재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외국인 학생

들에게도 점수 상승의 효과를 보이며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Victoria University, 2018). 특히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앞두고 단기간에 교사자격을 일원화해야 하

는 과도기적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블록형 수업모델을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부

분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빅토리아 대학은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론 과목과 실습으로 구성된 3년간의 교

과과정이 운영되었고, 1학년은 대면 중심의 교과로 수업을 듣고,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되

며, 모든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학년 과정은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여 대학 

적응과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온라인 대학의 특성

상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고 1학년 적응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정혜령 외, 2019)을 

고려할 때, 1학년을 대면 중심 교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 적응과 학습 지속에 있어 효과적인 전

략이라 사료된다.
셋째,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과정은 실시간 화상강의와 비실시간 콘텐츠,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수-학습 운영 특성으로 상주하는 학습 설계자와 학과 교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교수 학습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었고, 3년 주기로 학습 환경을 재설계하였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교수진이 주도하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학습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역할은 

학습 설계자가 담당하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이는 블렌디드 러닝이 단순한 수업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체계의 구조적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최

근 사범대에 교직이 아닌 학습과학 전공 등이 신설된다(박정훈, 한영원, 2025)는 것과 연결되는 부

분으로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수 학습 설계자와 교수자의 협

업을 통해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지원체계로는 Zoom을 활용한 오피스아워를 운영하였고, 표절 자체 검열 프로그램과 

부정행위 전담팀을 통해 학생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찰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대학뿐 아니

라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오피스아워는 잘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Zoom을 활용한 오피스아

워를 이용한다면 학생과 교수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피스아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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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대학에는 표절 방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자가 다양한 자료로 평가하고, 평

가물 제출 후에는 면담을 통해 학생의 표절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윤리적 해이를 예방하고 성실한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방대한 인터넷 자

료들이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도 온라인 학습 환경 확대에 따라 학습 윤리 강화 방안을 보다 체

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 실습은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어 설계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학사과정의 경우 

4단계 실습 루트를 따라 이루어지며,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를 모두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대체로 이론과 모의수업 시연을 포함한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습은 단일 연령 대상 연속적인 4주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빅토리아 대학의 경

우, 0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을 각각 기간을 다르게 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아교

육･보육 통합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의 다양한 연령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향후 현장 

실습 연령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회성 실습보다는 다년간에 걸친 연속성과 누적성을 

지닌 실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호주도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아교사 

자격증 일원화를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었으나 교육과 보육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더

라도, 기관의 특성과 계약상황에 따라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상이하였다. 이는 자격 기준의 

일원화만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고용구조 및 근

로조건 개선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순 

자격 일원화에 그치지 않고, 교사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빅토리아 대학의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블렌디드 러닝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다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교사양성과정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살

펴보아, 웹사이트 조사를 통한 문헌연구 중심이었던 기존 선행연구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장 중심의 과제, 블록형 교과과정 운영, 0세부터 5
세를 아우르는 현장실습, 이론과 실습의 통합, 학습 윤리 강화, 체계적 학습지원 체계 구축 등은 

국내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질 향상과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 자격과정과 블렌디드 러닝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므로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측면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 내 다른 주들과의 유아교사 자격 체계와 자

격과정 운영 방법,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국내 유아교육 관련 정책 결정

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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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blended learning practi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at 
Victoria University in Australia, focusing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rogram. The 
researcher conducted on-site visits, including interviews with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and 
observations of the affiliated kindergarten, lecture halls, and staff intranet. Additional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university’s official website and admission materi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arly childhood teacher qualification process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certification. To obtain full teacher qualification for leading an early childhood classroom, candidates 
needed to complete either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program. Bachelor’s programs required 
applicants to have completed high school, while master’s programs requir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Second, the curriculum for teacher qualification was a three-year program composed of 
theoretical courses and practical placements, organized progressively by academic year. All courses were 
compulsory. Third, the blended learning model combined live video lectures, asynchronous online 
content, and offline face-to-face classes. Instructional practices were enhanc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faculty members and dedicated instructional designers, with a redesign of the learning 
environment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cademic support systems included Zoom-based office hours 
and a dedicated academic integrity team to prevent and monitor plagiarism and misconduct. Finally, 
practical placements were integrated with online learning and structured into a five-stage progression for 
the bachelor’s program, providing experience across a range of age groups.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nd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online-based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and curricula.

Keywords: Online higher education, Blended learning, Teacher qualification, Case study



• 편 집 위 원 •

위 원 장 장   영   재

위   원 서   지   원

이   석   호

박   종   성

이   봉   민

박   지   호

정   성   욱

이   영   애

간   사 이   현   주

이   선   영

 <第80輯>

2025年 8月 31日 印刷
2025年 8月 31日 發行

韓國放送通信大學校
編輯人   

論文集編輯委員會

發行人 高  晟  煥

發行處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印刷處 社會文化社(☎2263-0523)




